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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신 후 부부

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주셨는데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말

씀을 외면하고 거역하는 죄 중의 죄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지구촌이 소돔과 고모라

처럼 남색하는 범죄로 불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말씀

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부일처의 가정제도를 지켜가는 크리스

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

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

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

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10절)

금주의 말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란 단어만 들어도 눈살을 찌푸리며 인상을 

쓴다. 또 율법주의자라 부르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대개의 사

람들은 율법이 우리를 옭아매고 억누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

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율법을 정하셨다. 또한 교회의 지도

자들에게 성도들을 돌보며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목양적인 사역

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에 더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크신 하

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 

소그룹의 필요성과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소그룹 안에서 우리는, 

1)서로를 격려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격려하도록 부르시고 소명

을 주셨다.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으로 격려를 받도록 계획하

셨다. 

2)서로 선과 사랑을 행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함 속에서 사랑과 선한 일을 행

하게 하신다. 이는 사랑과 선한 일이 소그룹 안이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 선한 일을 

베풀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3)함께 모인다.

우리는 대그룹으로 모이거나 전 공동체적 모임을 하는 것에 멈추

지 않고 개개인이 서로를 섬기는 사역의 패턴을 보일 수 있어야 한

다. 서로 만나기를 즐거워하며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누

구든지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소

그룹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소그룹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게 느

껴질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 성도가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도모하고 모

두가 섬김을 받고 또 섬길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모이고 또 

모일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우리의 소그룹이 되

기를 기도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그룹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놀

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기도한다.

“은혜로 인한 기쁨 누린다”
스몰그룹닷컴, 소그룹 필요성과 

기능에 관한 존 파이퍼 목사 제안 소개

먼저 대통령이라는 공인의 입장

에서 처음이며 공개적으로 동성결

혼을 지지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성

명을 통해 "법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따르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동등할 때 우

리는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환영

했다. 역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에드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연설

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 머나먼 여

정이었다"며 “사랑이 무시를 누르

고, 평등이 차별을 꺾고 승리를 거

둬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곧바로 이번 

판례에 대해 진보와 보수 진영의 

찬반 논쟁으로 양분되고 있다. 

먼저 진보 진영의 선두 자, 뉴욕

타임스는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해

도, 이번 판례를 동등권의 승리라

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이 연방결혼보호법은 남자

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 인정함으로

써 결혼한 동성커플이 약 1,000가

지의 연방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한 차별이라면서 위헌이라고 판결

했고, 헌법을 수정해서라도 동성결

혼을 막아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주

민발의안은 2010년 연방지방판사

의 위헌판결을 지지함으로써 합법

화 했다고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연방대법

원은 주민발의안 8을 캘리포니아 

주에 한해 판결함으로서 전국적인 

확대를 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동

성결혼 합법화를 마련하는 역사적

인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다

시 말해서, 연방대법원은 아마 미

국이 전국적인 동성결혼 합법화를 

했을 때 생길 분열을 과대평가했거

나 동성결혼합법화를 늦춰서 올 수 

있는 대가를 과소평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뉴욕타임스는 주정부마다 

새로운 도전에 처할 판결을 해서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민

권평등으로 가는 길은 텄다고 밝혔

다.

반면에 보수신문 워싱턴타임스

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판결은 ‘

최고의 실수’(A supreme bungle)

이라고 평가했다. 즉 이번 판례가 

전통적 결혼을 무너뜨리고 약 7백

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의 뜻을 

저버리는데 연방대법관의 5명으로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또한 헌법의 원칙보

다는 캘리포니아 주의 진보적인 정

치인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에릭 

홀더 법무장관 등의 민주당 정치인

의 계산된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위안할 것이 있다면 캘리

포니아 주 주민발의안이 위헌이라

는 것을 모든 주에 적용하지 않음

으로써 전국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은 아니라고 전했다. 결국 미

국 사회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법

원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국

의 윤리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했

다.

어떻게 보면 이번 판례를 동성연

애자들을 위한 승리로 만든 장본인

은 바로 현 오바마 대통령이다. 판

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누군가에

게 전화를 걸었다. 뉴욕에 거주하

는 에디스 윈저라는 여성 동성애자

였다. 

올해 83세의 윈저는 바로 결혼보

호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그녀는 42년 간 동거

했던 자신의 파트너인 한 레즈비언

이 2009년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유

산으로 받았다. 하지만 국세청(IRS)

은 결혼보호법에 따라 윈저를 사망

인의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유

산에 대한 세금으로 363,050달러를 

부과했다.

윈저는 이성결혼한 사람들은 배

우자가 죽으면 배우자 세금감면 혜

택으로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보

호법에 따른 차별이라고 소송을 제

기했다. 
<2면으로 계속>

미 언론, 결혼보호법, 캘리포니아주민발의안8 연방대법 판결‘후폭풍’예고

“DOMA 위헌”진보-보수 전쟁 본격 시작!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안   
김만형 목사(친구들교회)

7면

무신론자들 “호텔 비치 성경 불법” 
주장 

2면

영국 기독교 감소 추제 심각!

3면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경옥 전도사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16면

미 언론은 지난 26일 일제히 “연방 대법원이 결혼

을 남성과 여성의 이성 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

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역

사적인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위헌심리에서 대

법관 5명이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로써 동

성결혼부부에게 세금, 보건, 주택 등의 복지혜택을 주

지 않는 연방법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대

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법률조항(

프로포지션8)과 관련해서도 5명의 다수 의견으로 일

부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

만 미국의 모든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는 

결론을 유보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 주에사는 83세 여성 에디스 윈저

가 자신의 동성부인 테아 스파이어가 사망한 뒤 남긴 

유산에 연방정부가 상속세 36만3000달러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됐다. 연

방정부는 동성부부를 정식 부부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상속세 감면혜택을 주지 않았고, 윈저의 소송에 지난

해 6월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

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연방대법의 “DOMA 위헌”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가 13개 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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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의 아미카롤라 폭포

(Amicalola Falls) 주립 공원의 한 

별장을 방문한 버크너(Ed Buck-

ner)는 별장에 9권의 성경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읽을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

사를 하거나 별 생각을 하지 않았

겠지만 미국의 무신론자 단체인 미

국무신론자협회(American Athe-

ists)의 전 회장인 버크너는 조지

아 주의 주립 공원을 관할하는 공

무원에게 주립 공원의 별장에 성

경이 비치돼있는 것은 헌법에 맞

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

에 대해 조지아 주의 딜(Nathan 

Deal) 주지사는 비치된 성경은 주 

정부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기증

받은 것이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

를 분리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딜 주

지사는 원하는 단체는 책이나 문

서를 기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미국 무신론자협회는 동 

협회의 창시자인 오헤어(Madalyn 

Murray O’Hair)와 이슬람 비판가

인 이븐 와라크(Ibn Warraq) 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히친스(Chris-

topher Hitchens)와 리처드 도킨

스(Richard Dawkins)와 같은 저

명한 무신론자들의 책을 기증하겠

다고 밝혔다.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헌법에 명

시된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과 

적용에 대해 논쟁해왔다. 최근에

는 공립학교가 교회건물을 이용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소송이 진행

되고 있으며, 뉴욕시위원회(town 

board)의 회의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소송도 심의 중이

다. 

사실 1983년 미국 법정은 미국 

입법기관에서의 기도는 미국 사회

의 한 부분이라는 판결을 내려 기

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

정을 내렸다. 미국의 연방 하원과 

상원은 오랫동안 원목(chaplains)

을 두고 있으며 공공기금에서 그

들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다. 하

지만 하급법원에서는 이와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경우들도 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89년 공

공기관의 구역 안에 있는 예수 탄

생 장식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크

리스마스트리(Christmas tree)나 

유대교의 촛대(menorah)는 괜찮

다는 판결을 내렸고, 2005년에는 

켄터키 주의 법정과 공립학교 교

실에 걸려 있는 십계명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텍사스 주의회 의사당 

건물 외부에 있는 대형 십계명 조

각물은 괜찮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조지아 주정부는 무신론주의자

들이 제안한 도서기증 제안을 검

토하고 있다. 휴가를 내 자연을 

즐기려고 온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과 같은 무

신론주의 책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조지아 주의 

딜 주지사는 무신론주의자들의 서

적의 기증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지사는 주정부

가 이 책들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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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론자들“호텔 비치 성경 불법”주장 
이코노미스트,‘미 무신론자협회의 무신론자 저서 제공’보도

시론

최근 어떤 교단총회에서 목사들 사이에 싸

움이 일어나서 분열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

났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옳고 그르고

를 떠나서 기독교회 전체가 비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격추당하고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 약한 교인들은 교회 자체에 등

을 돌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교회도 일종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무조건 비난만 

할 수는 없다. 만약 한쪽 편이 악한 꾀로 문제

를 심각하게 어렵게 하거나 이단의 세력이 파

고들어서 생기는 문제라면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다. 어떤 경우

에는 아무리 힘겹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진리와 정의의 깃발을 선명하게 들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많은 문제가 진리의 싸움이기보다는 정서적, 관계적인 갈등으로 생

긴다.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고 파벌이 있었다. 예루살렘교회, 고린도교

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등등 기라성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

았던 이런 초대교회들의 공통점은 교회 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

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서로의 성향 때문에 어떤 파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

스럽다. 그리고 그런 그룹끼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쟁도 하고 견제도 하면

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파벌은 용납

하는 것이 더 나은 면도 있다. 사람은 소속감을 느낄 때 행복하고 자기 나름의 

역할을 찾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관계를 위해서든, 사역을 위

해서든 소그룹을 형성하여 소속감을 심어주고 소그룹에 충성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면이 많다. 다만 파벌이 지나치면 “파벌주의(factionalism)”가 된

다. 파벌주의란 공동체에 해를 끼치며 파괴시키는 독소다. 파벌주의는 공동체

를 파괴하면서까지 자기 파벌만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공동체가 어떻

게 되건 말건 상관치 않고 자기 계파만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함께 망

하는 길을 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서로 물고 뜯다가 함께 망한 공

동체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충만하고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났던 예루

살렘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다. 구제라는 좋은 사역을 놓고 서로 시험이 들어 

갈등관계에 빠져 들어갔다. 이럴 때 우리는 먼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야 한다. 사람 사는데 어찌 문제가 없겠는가? 일하다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쪽 사람들을 더 챙길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속하지 않은 쪽의 사

람들의 사정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관대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풀 가능

성이 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보다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이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보다도 생긴 문제를 성숙하게 풀면 성숙한 공동체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교회는 성숙한 교회였다. 무엇보다 먼저 사도

들이 문제를 책임지고 나섰다는 것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들은 문제를 제

기한 당사자들보다도 자신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또한 표피적인 문

제만을 보지 않고 문제의 근원을 파악한 데서 그들이 탁월한 지도자들임을 

드러냈다.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고 정리하였다.  

또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지도자들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

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지 않은 것이다. 사실 어떤 갈등에서든지 절대 

선한 편이나 절대 악한 편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

느 정도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 책임을 묻고 옳고 그르고

를 따지다가 더 큰 싸움이 나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옳은데 상대는 100% 틀

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책임 여부를 따지

기보다는 누군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루살렘교회의 성숙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한 이후에 당

시 주류에 해당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계요 비주류인 헬라파 유대인

들에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양보한 사실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 믿음

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를 뽑는데 모두가 헬라파였다. 스데반을 비롯한 7

명의 리더들이 모두 헬라파라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였

는가를 보여준다. 이것은 당시 숫자가 훨씬 많은 히브리파가 밀어주었기 때문

에 주어진 결과다. 통 크게 양보하는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로 인해 교회의 

위기는 해결되었고 교회는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였다. 누군가 

먼저 통 크게 양보해야 다 같이 산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통 크게 양보하라!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대부분의 호텔에 가면 방에 복음주의 기독

교단체 기드온(Gideons)이 기증한 성경이 비치돼 있다. 기드온은 호텔

뿐만 아니라 병원과 감옥 그리고 다른 장소에도 성경을 기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장소에 비치돼있는 성경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히려 무신론자들의 책들을 제공하겠다는 무신론자들의 또 다른 도

발이 있음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가 보도했다(Reading 

Dawkins in a cabin: Atheists complain about free Bibles in the wil-

derness).

조지아 주정부 무신론주의자들 제안한 도서기증 검토

헌법이 명시한 종교정치 분리원칙과 적용에 대해 논쟁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1면에서 계속>

연방대법원은 결혼보호법 때문

에 이성결혼한 사람들이 누리는 

감세 등의 혜택을 동성결혼한 사

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평등

이라는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차

별이라며 결혼보호법을 위헌이라

고 판결했다. 

윈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는 “누구세요? 오! 버락 오바

마?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습

니다. 당신의 커밍아웃(Coming-

out; 동성결혼 공개지지)이 이 나

라에 큰 차이를 내고 있기 때문입

니다”라고 말했다. 

결혼보호법 폐기는 오바마 대통

령이 2008년 대선 때부터 동성애

자 권익 향상을 위해 내걸었던 대

표적인 선거공약이다. 

그는 취임 후 역대 미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

전환자를 백악관에 초대했다. 

2009년 10월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을 이유로 어떤 사람을 혐

오해 피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혐

오방지법(차별금지법)에 성적 성

향, 성 정체성을 추가하는 신규 

혐오방지법에 서명했다. 

2011년 동성애자들이 군대에

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지 

못하게 한 ‘묻지도 말하지도 말

라’(Don’t Ask, Don’t Tell) 정책

을 폐기했고 2012년 5월 미국 현

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오바마 대통령이 속

한 민주당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이라고 정의한 결혼

보호법 폐지를 정강으로 채택했

고 법무부는 연방법인 결혼보호

법이 합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다. 

그는 지난 1월 집권 2기를 시작

하는 취임사에서 동성애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받아야 한다며 동

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미

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경우는 그가 

처음이다. 
<3면으로 계속>

“DOMA 위헌”진보-보수 전쟁 본격 시작!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

고 부부가 되어 살아갈 때 맞이하는 어려

움중 하나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문제일 

것이다. 보통 연상연하 커플로 지내다 부

부가 되었기에 나타나는 어색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에 한동안 부르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연애결혼 커플들

은 상대를 부를 때 ‘오빠’ 혹은 ‘누나’로 

부르다 가정을 이루게 된다. 동기일 경우 

서로의 이름을 부르다 가정을 이루게 된

다. 아내와 남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

칭에 익숙해질 때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 기간은 어른들로부터 따

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며 그것

의 마침표는 서로에게 맞는 호칭을 자유

롭게 사용하게 될 때이다. 이러한 기간 

동안 눈총을 받기도 하고 야단도 맞기도 

하는 이유는 이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를 사용해서이다. 더 이상 오빠도 여

동생도, 누나도 남동생도 동기도 아닌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이기에 오빠 혹은 누

나라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목회자들과 만남을 가질 때 이와 비슷

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

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배우자

를 부를 때 나타나는데 대부분 그들이 배

우자를 부를 때의 호칭은 ‘여보’, ‘당신’, ‘

집사람’, ‘아이들 엄마’도 아닌 ‘사모’라는 

호칭이다. 그리고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

들 역시 남편을 부를 때의 호칭은 ‘목사

님’, ‘전도사님’이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부터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온 필자로서

는 미국에서 목회자와 가족들이 자신들

의 배우자를 부를 때 목사와 사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어색함을 뛰

어넘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

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건 남

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신 것이지 목사와 

사모로 만나게 해주신 것은 아니다. 목사

와 사모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들

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이지 당사자 

간 서로를 부를 때의 호칭으로는 부적격

한 표현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아내가 배

우자인 남편을 목사 혹은 전도사라고 부

를 때는 예배시간 같은 특정한 시간과 공

간, 그리고 제3자에게 남편이 어떤 사람

인지를 설명할 때 외에는 사용은 자제돼

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편 된 목회자 역

시 자신의 아내를 사모로 소개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모라는 호칭은 자제

해야 한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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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통계청은 지난 2011년에 실시한 인

구조사 결과 중 종교 인구를 성별, 인종 배

경, 출생지 별로 세부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 인구 중 본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320만 

명. 전체 인구의 59%를 차지해 여전히 영국

에서 가장 큰 종교의 자리를 지키기는 했지

만 2001년 조사 때보다 신자 수가 10%, 410

만 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국 총인구는 

370만 명 증가(총 5610만)했지만 기독교 인

구는 줄어든 것이다. 

기독교 인구의 감소는 60세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지만 30-39세와 5-14

세 연령 그룹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크

게 감소했다. 특히 35-39세 남성그룹에서

는 47%만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응답

했다. 2001년도 조사에서는 이 그룹의 66%

가 그리스도인이었다. 반면 60-65세 기독

교 인구는 증가했고, 전체 그리스도인의 

25%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나, 영국 기독교

의 고령화 현상이 확인됐다.

반면에 무슬림은 270만 명(5%), 종교

가 없는 인구는 1410만(25%)으로 집계돼, 

2011년 조사 때보다 각각 120만 명, 640만 

명 증가했다. 특히 25세 미만 영국인 10명 

중 1명은 무슬림일 정도로 이슬람은 극적으

로 성장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분석 보도하

면서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영국에서 

기독교가 괴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또 이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영

국에서 기독교는 사상 처음으로 소수 종교

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이 신문은 현재 영국 기독교 

인구에는 폴란드 출신 가톨릭 

교인과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이민 온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120만 명이 포함된 것이어서, 

영국 태생 그리스도인은 2001

년에 비해 실제로는 530만 명, 

비율로는 15%나 줄었다고 분

석했다. 같은 기간에 잉글랜

드와 웨일즈의 무슬림 인구는 

75%나 급증했다. 영국 무슬

림 인구도 이슬람 신앙을 가

진 외국 태생 이민자 60만 명 

이상이 보태준 수치다.  

한편 영국인 640만 명은 어떤 신앙도 갖

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젊은 층일수록 어

떤 종교든 종교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응답

이 많았다. 국교 반대 운동가들은 인구조사 

결과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영국성공회를 

탈국교화하는 “임계치” 이하로 떨어졌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성공회는 “명

목상” 그리스도인 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

은 사실이지만 교회의 핵심이 견고하다고 

응수했다.

영국 기독교 감소 추제 심각!
텔레그라프, 크리스천 고령화로 ‘기독교 괴멸 가능성’경고

감리교와 성공회를 탄생시킨 영국

의 기독교 인구감소 추세가 예상보

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명목상으로라도 본인

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응답한 젊은 

층 인구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 아

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10년전 비해 10% 감소...10년 내 소수종교 전락가능성

            35-39세 남성그룹 66%에서 47%로 하락 

당신의 배우자를 아내(남편)로 대하십니까? 
사모(목사)로 대하십니까?

목회자 배우자의 호칭문제 

기/자/단/상

<2면에서 계속>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에는 프로

농구(NBA) 선수 제이슨 콜린스가 현역 

미국 프로운동선수 중 처음으로 자신이 

게이(gay)라고 밝히자 그에게 전화해 ‘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고 격려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와 같

은 적극적 행보는 미국 사회가 동성애

와 동성결혼을 수용하는데 상당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곳은 12개 주와 워싱턴DC로 이중 10곳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이

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번 판례로 ‘결혼보호법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고 있는 미국

의 주들을 상대로 뛸 전망이라고 미 언

론은 예측한다. 

곧바로 그의 정치 조직(Organizing 

for Action)은 연방대법원의 결혼보호

법 위헌 판결 직후 “13개주를 접수했으

니 37개가 남았다”고 말하며 동성결혼

을 합법화하지 않은 37개주에서도 동성

결혼 합법화가 이뤄지도록 캠페인을 펼

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의 위헌 판결의 

또 다른 의미는 ‘결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이슈는 연방이 아니라 각 

주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연

방정부가 연방법을 통해 모든 주에 획

일적으로 결혼의 정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

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진행될 진보와 

보수 간의 전쟁터이다. 

현재 미국 내 30개주는 결혼은 ‘한 남

자와 한 여자 간 결합’이라는 정의를 주

헌법의 조항으로 명시해 주헌법을 개정

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주에서는 동성결

혼 합법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헌법 개정은 주민투표로

만 가능하기 때문에 동성애자 권익단체

들은 이 30개주들 가운데 가능성이 높

은 주부터 주민투표를 발의해 헌법 개

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오레곤 주의 경우 일부 동성애 권익단

체들이 2014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

를 통해 주헌법에 규정된 이성결혼 조

항을 제거하려 하고 있고 대표적 동성

애자 권익단체(ACLU)는 각 주의 공화

당 주 하원의원들이 동성결혼을 수용하

도록 로비활동을 하는데 1천만 달러를 

쓸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소위 이번 역사적

인 결정은 미국을 진보와 보수 논쟁을 

떠나 당장 혼란과 소송이 줄지어 일어

나게 되는 진흙땅으로 밀어넣었다고, 또 

다른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신문 월스

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A Gay 

Marriage Muddle: Even the dissenters 

aren’t sure what the majority is 

saying).

이번 판결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는 

하급법원 판결과 동성결혼이 급증하겠

지만 다른 주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한 대

가로 유권자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약화될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무리한 법 해석이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

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

으로 주지사가 자신의 생각에 호응할 

만한 판사를 선정해서 의미 있는 항소

조차 거부해버릴 공산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의욕이 좌절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이제 동성결혼이 합

법적으로 인정되는 13개주에서 동성결

혼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진영

으로서는 커다란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결혼한 동성부부가 

앨라배마로 이주하면 어떻게 되는 걸

까? 연방정부는 어떤 주의 법을 인정해

야 할까? 머지않아 하급법원들은 동성

결혼을 금지한 주법이 위헌이라는 판결

을 줄줄이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연방

대법원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결론으로, 동성결혼논쟁은 앞으로도 

여러 주에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미

국은 스칼리아 대법관의 의견에 귀를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결혼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 도덕적인 이슈는 

법원판결이 아니라 정치공방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게 최선책이다!” 

“근본적 사회도덕 이슈는 법원판결 아닌 
정치공방 통한 합의가 최선책”

미 언론, 결혼보호법, 캘리포니아주민발의안8 연방대법 판결‘후폭풍’예고

‘결혼 정의’ 각 주마다 해석해야 하는 상황

오바마 조직 나머지 37개주 향해 전력질주



2003년 9월28일 육상계의 숙원

이었던 2시간 5분 벽을 깨며 마라

톤에서 우승한 Paul Tergat은 아프

리카 케냐 사람입니다. 2시간 3분 

38초로 현재 마라톤 세계 신기록

을 갖고 있는 사람도 케냐의 Pat-

rick Makau입니다. 2012년에 세계

육상연맹(IAAF)이 발표한 세계 남

자 마라톤 Top 10 기록 보유자 중

에도 7명이 케냐 사람이고 남은 3

명은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세계 

남자 마라톤 랭킹 100위 중에 케냐 

사람이 68명에 이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모든 것

이 낙후된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20여 년간 세계 마

라톤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케

냐 육상 스타의 75%를 배출하는 

칼렌진 족을 살펴보면, 그들은 해

발 2000m의 산속에서 살아가는 

유목민으로 살기 위하여 늘 뛰어

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 터갓은 

가난한 시골에서 17남매의 하나로 

태어나 날마다 왕복 10 km를 뛰

어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주는 한 

끼 점심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살기 위해서 늘 뛰어야 했

습니다. 뛰는 것이 그들에게는 해

치워하는 귀찮은 일이 아니고, 취

미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삶의 한 

부분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러므

로 서구에서 아무리 스포츠를 과학

화하고 엄청난 설비와 연구를 투입

하여 키워내는 선수들이더라도 달

리기가 삶 자체인 사람들에게는 못 

당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음악가나 선

수들의 이름을 들어보십시오. 그리

고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곧 드러나는 공통점은 그것이 바이

올린이건 골프건 피겨 스케이팅이

건 그들 모두 그것을 즐겼다는 것

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

게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나 인위

적인 운동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삶이 될 때,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

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찬양과 예배가 

나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와 성

경읽기가 자연스러운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해치워야 하는 부

담스러운 일이 될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은 힘들고 기쁨이 없고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오이코스 관계전도에서 

가르쳐주시는 핵심은 ‘전도는 삶’

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

정과 연구를 투입하여 아무리 훌

륭한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삶이 된 전도와는 비교할 수 없습

니다. 사역이나 의무가 되어버린 

전도는 기쁨도 없고 힘도 없습니

다. 전도가 나의 삶이 되게 합시다.

목회칼럼

전도는 삶이다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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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가 사라지거나 변형되는 심

각한 영적공황의 시대가 도래 하였

습니다. 예전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한 예배의 폐

지는 아니지만 교회들 스스로가 전

통적인 예배의 시간들을 점차 없애

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

리 인생을 지으시되 예배를 통해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신데, 인간 스스로 예배를 폐함

으로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들을 쉽게 놓쳐버

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가 최고

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

로를 스스로 폐쇄하는 어리석은 일

들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값싼 신앙

신앙생활은 예배생활과 교회생

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반드시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몇 분의 선호하는 스타 목사님들이 

앱으로 연결되어있고, 특별히 좋아

하는 목사님, 친정 목사님, 친구 목

사님, 상담 목사님 등등. 말씀의 홍

수 속에서 그저 원하는 말씀을 듣

고 마음의 감정적인 동의만 있으면 

큰 은혜 받았다고 쉽게 말합니다. 

문명의 도움으로 인해 그런 은혜

를 받을 수만 있으면 장소는 상관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불속에서 

속옷차림으로 발가락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기만 해도 쏟아지

는 말씀 속에 스스로 참된 예배자

로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혼

을 좀먹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마

약과 같은 것입니다. 점점 더 강도

가 세어지지 않으면 감동이란 것은 

나중에 맹물 숭늉 맛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듣기는 많

이 듣고 아는 것도 많은데 삶의 온

전한 헌신과 변화가 없게 됩니다. 

신앙은 변화이며 변화의 결론은 

헌신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흙에 떨어져 싹이 나

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가는 과

정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라는 결론

을 맺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열매

를 볼 수 없는 값싼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새

벽과 주일날 들려지는 그 말씀 한

절 한절을 놓치지 않으려 몸부림을 

쳤고 교회 가는 일에 늦어지면 장

로님이라 해도 그 벌을 면할 수 없

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의 홍수임에

도 열매를 보기 힘들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뚜렷한 현상이 교회중

심적인 삶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

니다. 

꼭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느

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아닌 이상, 영으로만 어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영혼의 그

릇인 몸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으로 

나아올 때,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몸의 순종을 통해 시작이 되는 것

입니다. 마지막 시대 시대성이 진

리의 다양성을 말하면 말할수록 우

리는 내가 섬기는 바로 그 눈에 보

이고 만져지고 헌신해야 될 한 교

회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출발점-교회

예전에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보고는 ‘교회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이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신과 

가문이 귀한 복을 받았음을 봅니

다. 지독하게 예수 잘 믿는 집안, 결

코 망한 예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울수

록 더 새벽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

지했습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엎드렸습니다. 그

러나 오늘날은 ‘삶이 힘들어서 신

앙생활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

론 많은 어려움의 고통을 이해하지

만 원래 신앙이란 것은 ‘어려울 때

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인데, 외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핑계가 삶

의 어려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은 삶대로 어려워지고, 삶

의 어려움을 뒤엎어놓을 능력의 신

앙심도 없다보니 결국은 영육 간에 

실패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길이 무엇이겠습니

까? 다시 교회로 나아오는 것입니

다. 다시 교회에 엎드려 부복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많은 은혜

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예배를 주관하

고 인도하는 소수의 설교자와 찬양

대 등 앞선 이들을 바라보는 보는 

예배가 되어질 때, 결국은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

다. 객관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어

서 예배는 설교자와 소수의 인도

자를 보면서 평가하고, 설교를 중

심한 예배를 잘하고 못함의 평가를 

가져오는 엉터리 예배를 드리게 되

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터넷 문명의 발달

로 인해서 마치 구약의 패역한 이

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나름의 

신을 섬기듯이 오늘날에는 많은 이

들이 자신의 호불호를 따라서 자기 

기준에 합당한 설교목사를 발달문

명의 기계 속에 세워두고 생명 같

은 예배를 스스로 망치는 것을 보

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제일 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

교회를 온전한 믿음으로 섬겼

던 분들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서 어디에나 당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지만 동일하게 저들이 구체적

으로 확신한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예배당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신들

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과 그곳에

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

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작은 물품하나 마저도 하나님의 거

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생각하였으

며, 눈에 보이는 주님의 교회를 위

해 세상사람들이 말하는 피같은 물

질도 아낌없이 그리고 마침내 삶 

전부를 다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의 섬김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넉넉히 

되갚아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전

성시대-믿음의 명문가문들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

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

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게 은

혜 베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중심으로 삶의 일들을 재편

하십시오. 교회를 붙드는 것이 신

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

기십시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

기라는 것이 율법적이요 교회주의

자 같은 얘기라고 비판한다면, 저

는 얼마든지 율법주의자가 될 마음

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

과 같은 곳입니다. 그저 찾아가서 

안기기만 하면 어머니품안에서 가

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람과 성숙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

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 하

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문이 항상 

열려있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

배를 사랑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

과 땅의 기름지고 좋은 것을 넘치

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형통입니

다.

다윗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인 본문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위하며 기도하는 자에

게 형통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궁중에는 형

통이 있다 하였습니다. 평강과 기

쁨을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은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이며, 오늘날 교회

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시편121

편의 눈을 들어 산을 보라합니다.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온다고 말씀합

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오늘날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는 것입

니다. 영육간의 형통함과 평안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한 

삶은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피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를 사랑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에서 몸을 드려 예배합시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명한 삶을 살아갑

시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분명

한 신앙은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어떤 경우에

도 교회를 온전히 붙들 때, 영육 간

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있

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시편 122장 6절  )

푸/ 른/ 초/ 장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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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정의 지축을 흔드는 대법

원 판결이 지난 6월 26일 내려졌

다. 두 가지 판결이 내렸다. 첫 번

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이성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에 대

해 대법원 판사 9명중 5대4로 위

헌결정을 내렸다. 둘째로는 동성결

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개정법 

8조’(Proposition8)에 대해서도 위

헌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에

선 다시 동성결혼이 허용되게 되었

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는 결론을 

유보했다.

미국은 현재 뉴욕주, 워싱턴주, 

뉴햄프셔주, 아이오와주, 델라웨어

주, 미네소타주, 메릴랜드주, 코네

티컷주, 버몬트주, 메인주, 매사추

세츠주, 로드아일랜드주 등 12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보

도한 것처럼 “캘리포니아가 사실

상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된

다면 미국 인구의 30%정도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지역에 사는 셈이 

되었다. 

DOMA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미국의 향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선출될 대통령이 임기 

중에 몇 명의 대법원 판사를 임명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이슈가 되어왔다. 대통령의 임

기는 제한되어져 있지만 대법원판

사는 종신직이고 이들은 미국의 흐

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들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일으킨 또 다른 논

쟁은 ‘의회가 절대다수로 결정한 

법률을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결정

한 것’에 대한 논란이다. DOMA연

방법은 클린턴정부 때인 1996년 

초당적으로 합의해 처리했다. 따

라서 그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

라는 주장이다. 연방결혼보호법은 

당시 상하원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하원: 찬성342 반대67, 상원: 찬

성85, 반대14) 통과하고 클린턴 대

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그것을 

몇 명의 대법관들이 뒤집은 결과가 

되었다. 

DOMA를 합헌으로 주장한 스캘

리아 대법관 주장처럼 “다수의견

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복

잡한 문제인데 판결로 단순하게 

처리한 것”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동성애인권단체들의 전략은 성공

하고 있다. 그들은 동성결혼에 대

한 유리한 사법적인 판례를 만드는 

작업을 주도면밀하게 시도를 해왔

다. 과거의 흑인인권이나 여성인권

과 같이 사법부를 통한 전체 흐름

을 바꾸려는 작전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동성결혼은 우리에게는 신앙원

리의 문제지만 정치인들에게는 매

우 정치적인 문제다. 오바마 대통

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마자 “역사적 진전을 이룬 판결”이

라고 했으며 2016년 가장 강력한 

대권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전 국무

장관도 동성결혼을 공개지지 선언

했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행보는 

인기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

과를 보면 미국인들의 72%가 동성

결혼 합법화가 불가피하다고 답했

다. 지난 2004년의 같은 조사에서 

나온 59%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심지어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

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넘는 59%

도 “합법화가 불가피하다”라고 했

다. 이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추세를 어쩔 수 없는 것

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심

지어는 조만간 공화당소속 대선주

자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날이 불가피하게 올 것이라는 전망

도 있다. 

물론 보수 혹은 기독교계 등 동

성결혼에 반대하는 측도 여전히 

많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45%는 동성애는 죄악으로 보고 있

고, 56%는 동성결혼이 종교적 신

념에 반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동성애나 동

성결혼에 반대하는 세력의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 동성애자를 이성애

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엑스-게이’ 

운동을 1976년부터 주도해왔던 엑

소더스 인터내셔널(EI)이 37년 만

에 해산을 결정했다. 

이번에 물론 9명의 대법관들이 

5대4로 나뉘어 결론을 내린 점을 

보고 밝은 전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언제든지 구체적 상

황에 따라 판결이 바뀔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미

국의 결정이 미치는 세계적인 영향

은 매우 크다. 금년 초 필자가 본지

에 실은 ‘세계적인 동성애 논쟁’처

럼 동성애 합법화는 영국과 프랑스

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월 

영국 하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

안이 가결된데 이어 프랑스 하원에

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됐다. 

왜 동성결혼 합법화 바람이 거세

게 일어나는가? 

첫째로, 동성결혼 옹호자들의 세

계적인 연대와 조직적인 준비이

다. 그들은 긴 싸움을 각오하고 이

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세계적인 연

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가려 한

다. 둘째로,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미디어의 지속적인 영향 

때문이다. 1980년대로부터 동성애 

관계를 정상으로 보이게 하고 미화

하는 수많은 TV 영화 동영상 등이 

생겨났다. 이제는 동성애가 더 이

상 화제꺼리도 아니다. 진보 혹은 

자유주의자들의 동성애를 동조 혹

은 미화하는 견해가 신문 잡지나 

책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셋째로, 클린턴 때부터 시작되어 

오바마의 두 번 선거에서 두드러

졌던 소위 게이(Gay)그룹의 정치

자금이나 정치영향력의 확대도 한

몫 했을 듯하다. 넷째로, 가장 근본

적인 문제는 신앙의 쇠퇴이다. 미

국 애머스트대 바제트 교수는 “교

회에 다니는 사람 수가 급격히 줄

고 있는 나라에서 동성결혼이 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너무도 당연

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은 

무엇인가? 

기억할 것은 연방헌법 수정제10

조에는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위

임되지 않은 권한은 주정부에 속

한다고 나와 있다. 영어로 Police 

Power라고 되어있어서 경찰의 권

한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시

민들이 법에 보장되는 모든 권리를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편리, 안전, 도덕, 건강 및 번영추

구를 가능케 하는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은 주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나 이혼법은 연방법

이 아니라 주법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수많은 주들에서 외로운 싸

움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도 두 손

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슈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의사표

현에 참여를 해야 한다. 

무엇이 성경적인 결혼인가 하는 

것은 분명하다. 성경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말씀

하신다(창2:18-25, 마19:3-6, 롬

1:26-27, 엡5:22-33). 결혼은 성

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복음의 

내용과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

의 영적인 연합을 설명한다. 그래

서 공격받는 것은 아닐까. 성경은 

또한 동성애에 대해서도 죄라고 증

거한다(레18:22, 20:13; 딤전1:9-

10; 고전6:9-10; 롬1:26-27). 

우리의 시대는 정부나 사법부의 

결정이 비성경적일 때 개인이 어떻

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미리 생각해

야 한다. 이런 종류의 이슈는 이것

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오직 시

작일 뿐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타락과 배교

와 불의를 보게 될 것이다. 동성결

혼은 우리와는 직접 관계없다고 지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성경말씀과 

반대되는 법률들이 제정되고 나에

게 복종을 강요할 때 어떻게 하겠

는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

로, 지도자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외로운 싸움이다. 지속

적인 힘을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과 

성경이 말하는 사회적인 이슈들

에 대하여 용기있게 말할 수 있어

야 한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현장

에서 즉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물

론이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인 

결혼의 모습을 설명하고, 증거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가정과 결혼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감당해야 한다. 성경적인 가정

의 행복함을 보여야 한다. 

법정의 판결은 결코 하나님의 말

씀의 법을 능가할 수 없다. 비록 결

혼보호법이 위헌으로 판결됐지만 

결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동성

결혼의 문제가 평등권의 문제가 된 

이상 목회자가 동성결혼을 죄라고 

설교하거나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

할 경우 명백한 차별로 규정된다. 

신앙을 잃어가는 사회가 갈 길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런 소용돌이를 보면서 미국의 

조셉 마테라 목사가 쓴 글 “과잉은

혜에 사로잡힌 교회들의 8가지 특

징”이 문득 생각난다. 그는 그동안 

은혜에만 치중한 나머지 성경의 본

질을 증거하지 않았던 설교자의 잘

못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오늘 이

런 결과는 강단에서 죄, 심판, 지옥, 

십일조, 구약이 사라져 버린 소위 

평안을 외치는 거짓 평안의 메시지

의 결과는 아닌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 복음만을 증거한 죄의 

열매는 아닌가?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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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결혼보호법에 대한 대법원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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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저는 교회에서 안수집사라는 중책을 맡은 사람인데 사업상이나 개

인적으로 집에서 남몰래 술을 가끔씩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담

배도 과거부터 피우며 잘 끊어지지 않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

서 늘 마음으로 눌리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

으나 술 자체를 엄격히 금한 구절이 없는데 술 담배를 한다고 경건치 못

한 것인지요? 

-팔로스 버디스김 집사

A: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세 가지 나누어 설명한바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벗

어나는 자유, 둘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하려는 자유, 셋째 아디아포라(adiaphora)에 관한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그

러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에 속한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라는 말은 비본질적인 것 또는 중립적인 것이라는 헬라어에서 온 말로 흔

히 선과 악에 속하지 않은 제 3의 것이나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

은 고대 스토아학파에서 만든 말로스토아 철학자들은 선과 악에 속하지 않

는 중립적인 것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은 성경말씀을 규범으

로 삼아서 소위 말씀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런데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 성경이 직접적으로 금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것들과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와 카드놀이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로마서 14장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하여 양심이 

강한 자와 양심이 약한 자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비록 우상

의 제물에 바쳐졌다가 시중에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

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 그런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한다면 삼가는 것이 좋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

나(다르게 말하면 금지된 것이 아니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였다(고전10:23, 

6;12). 이웃의 유익을 고려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행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 허용

된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가르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

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술과 담배의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론되어온 문제입니

다. 기호품으로 술과 담배를 즐기는 것에 관한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님

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라는 특수한 공동체 속에서 형제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술과 담배를 

금지한 것은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으로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신자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교회의 전통과 현실에서 그리스도인 특히 

교회의 중직인 안수집사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덕스러운 행동이 아닌 것

이 사실이고 이 행동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가 신앙의 핵심문제는 아니라는 말은 옳습니다. 그러

나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는 교회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

의 기호와 즐거움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유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

주와 금연은 한국교회가 가꾸고 존중해온 좋은 전통이므로 이것을 훼손하

는 일은 교회에 큰 진통을 야기시킵니다. 교회공동체와 형제의 유익을 위

해 이에 관한 자유를 유보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고 교회의 중책을 맡은 자

는 더욱 그리합니다.

신앙핵심문제는 아니지만 교회공동체 유익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손가

락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

녀에게 다섯 손가락을 세면서 기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이 

기도에는 아이들이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

는 부모님의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이 다섯 손

가락을 세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엄지(Thumb)는 심장에 가장 가

깝게 있기에 엄지손가락을 꼽으며 

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

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지혜입니

다.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나

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해, 혈육들과 형제 우애를 위해,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 간절

히 기도합시다.

검지(Index or pointing finger)

는 무엇을 가리키는데 사용하는 손

가락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에서 내게 진리와 지식을 가르쳐주

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지혜입

니다.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선배, 

전문가, 주치의, 주일학교 교사, 또

는 성경공부 인도자들 위해 기도합

시다. 나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이끌

어주며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

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중지(Middle finger)는 일반적으

로 가장 긴 손가락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세면서 각 분야에서 책임

을 맡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는 지혜입니다. 직장의 사장이나 회

장이 회사를 지혜롭게 경영하도록,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들

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

르는 겸손한 종들이 되도록, 그리

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른 정책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지도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약지(Ring finger)는 결혼반지를 

끼는 손가락입니다. 약지를 볼 때마

다 하나님 안에서 맺은 약속을 기

억하며 기도하라는 지혜입니다. 어

떤 분이 엄지는 아버지, 검지는 어

머니, 중지는 나, 약지는 배우자, 그

리고 소지는 자식을 의미하기에 넷

째 손가락에 결혼반지를 끼는 것이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동반자가 

되어준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하

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약지는 손가락 

중에 제일 힘이 약한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약지를 세면서 육체적 질병

이나 경제적 문제로 고통 중에 있

는 이웃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곤경

에 처한 형제와 자매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소망이 

없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소지(Pinky)인 새끼

손가락은 제일 작습니다. 이 세상에

서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

을 위해 기도하라는 지혜입니다. 그

늘진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 배고픔

과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리하

는 탈북자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심한 종교적인 핍박을 받는 성도들, 

또는 인권 침해를 당하지만 목소리

를 낼 수 없는 제 3세계의 어린이

들, 사회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장애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손가

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 주께서 주신 손가락을 세면

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연

약한 손이 기도의 손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

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

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29:12-13).

2013년 7월 6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종    합

             

양키스 마리아노 리베라 은퇴 후 교회설립

미국프로야구(MLB) 최고의 

마무리 투수인 마리아노 리베

라(44)는 올해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뒤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진할 계획이라

고 미 교계 신문 크리스천포스

트가 30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리베라는 올 연말 뉴욕주 뉴로셸에 

‘희망의 쉼터 교회’란 이름의 오순절파 교회를 새로 

열 예정이다. 이 교회 담임목사는 리베라의 부인 클

라라가 맡는다. 리베라 부부는 이 교회를 어린이 교

육과 저소득층 구제 사역에 주력하는 교회로 운영할 

방침이다.

1995년 뉴욕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MLB에 데뷔한 

리베라는 이미 2011년에 MLB 통산 최다 세이브 기

록을 세웠다. 당초 지난해 은퇴를 하려다 마음을 바

꿔 한 시즌을 더 뛰고 있는 리베라는 올해도 26세이

브(통산 634세이브)에 평균자책점 1.55로 여전히 녹

슬지 않는 기량을 보이고 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으로도 유명하다. ‘뉴욕 양키스

의 수호신’이란 별명에 대해 리베라는 “나는 신이 아

니고 아무런 힘도 없으며 나의 신은 하나님뿐”이라고 

대답했다. 스무 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그는 경기 전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인지 어떤 위

기 상황에 등판해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위력적인 

공을 던진다. 그는 “지금까지 마운드에서 내 힘으로 

타자들을 상대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면서 “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뿐인데 하나

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했다.

리베라는 수년 전부터 교회 세우는 일을 시작해 미

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주, 고국인 파나마, 멕시

코, 도미니카공화국 등지에 교회를 설립했다. 2011

년엔 폐쇄돼 있던 노스애비뉴장로교회를 구입해 300

만 달러(34억여원)를 들여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

다. 리베라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며, 내가 얻은 것을 공동체에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퇴 결정에 대해 “나에겐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다. 난 야구선수로 굉장한 경력을 쌓았지만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생겼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성결혼 금지조항 폐기 추진

베트남 법무부가 동성간 결혼

을 금지한 현행 법률 조항을 폐

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베트남 

일간지 전찌(Dan tri)는 27일 법

무부가 동성간 결혼금지조항을 

폐기하는 혼인가족법 개정안을 

마련,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성 결혼을 전면 인정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동성 결혼을 당장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많지만 차별을 막고 동성간 ‘동거’에 따른 재

산·자녀양육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할 법적 장치를 마

련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동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남성 20세, 여성 18세다. 법무부 실무위원회는 또 동

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앞서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네덜란드와 캐나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

들도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들 국가의 사례를 준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인터넷 금지 하던 몰몬, 인터넷 전도 전략 발표

검은 바지에 하얀 셔츠, 명찰

을 달고 가가호호 전도하는 몰

몬이 전도방식을 바꾸기로 결

정했다.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

교회란 본래 명칭보다는 몰몬

으로 더 잘 알려진 그들에게 가

가호호 전도는 일종의 자존심처럼 여겨졌다는 점에

서 이런 변화에 미국 주류 언론들까지 놀라움을 표하

고 있다. 소위 이단으로 분류되는 몰몬이지만 그 적

극적 전도 방식만은 기독교계로부터도 부러움을 사

곤 했다.

몰몬 측은 지난 주일 저녁 가가호호 방문보다는 인터

넷을 통한 전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전도, 이메일이나 블로깅 등이 주요한 방법이다.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기에 어떤 면에서 가가

호호 전도보다 더 효과적인 면도 있거니와 전도 대상자

들이 직접 방문을 꺼려하고 인터넷 상에서 만나길 선호

하기 때문이란 이유다.

몰몬은 청소년들이 12살이 되면 사역자로 안수하고 

전도를 하게끔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

자는 2년, 여자는 18개월간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의무

화 한다. 가가호호 전도와 병행하게 될 인터넷 전도에

도 이 젊은 선교사들이 나서게 된다. 몰몬 관계자는 “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며 내년이면 전세계로 확장될 것”

이라 밝혔다. 그는 “교회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몬은 그동안 “개인적인 상황은 모두 뒤로 하고 오

직 주만 섬기라”는 기치 아래 상당히 강력한 선교사 규

정을 갖고 있었다. 특히 몰몬 선교사들은 가족 외에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전도 정책이 바뀜에 따라 친구나, 선교사 동료, 전도 대

상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허가됐다. 그러나 몰

몬이 제공하는 계정을 사용해야 하며 도서관과 같은 공

공장소에서만 작성해 보낼 수 있다.

현재 몰몬에서는 7만 명의 청년 선교사들이 활동하

고 있다. 몰몬은 올해까지 8만5천 명을 채운다는 계획

이다. 한편, 몰몬의 공격적 전도는 롬니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즈음부터 두드러졌다. 몰몬은 그 당시 미국 전

역에 행복한 몰몬교인들의 사진을 건 “I’m a Mormon” 

대형광고를 세웠다.

영국 한국전 노병들 런던서 고별행진 

한국전쟁에 참전한 영국의 노

병들이 런던에서 정전협정 60주

년을 기념하는 도심 퍼레이드를 

벌인다. 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 

500여명은 오는 11일 오전 런던 

버킹엄궁 인근 호스가드 광장에

서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1㎞ 구간을 행진하는 추념 

행사를 개최한다.

런던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행진이 열리는 것은 2003

년 이후 10년 만이다. 그사이 생존한 참전용사들의 연

령이 80대를 넘어 이번 행사는 사실상의 고별 행진이

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정부와 한국전 참전용사협회(BKVA)는 올해 행

사에 참석하는 최연소 참전용사의 연령은 81세로 퍼레

이드 인원도 지난 2003년의 2천여명에서 4분의 1로 줄

었다고 밝혔다. 참전용사들은 정복차림으로 근위기병

대 연병장인 호스가드에 집결해 사열식을 가진 뒤 기

병대 및 군악대 등과 함께 정부청사 앞을 거쳐 웨스트

민스터 사원까지 행진한다.

행진 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영국 왕실의 글

로스터 공작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예식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임성남 주영대사가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참전용사들에게 보내는 감사 메시지를 낭독

할 예정이다.

영국은 한국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5만6천명을 

파병해 1천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다. BKVA는 생존 참

전용사들이 연로해 한국전 참전용사의 도심 퍼레이드

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첫 이슬람교도 각료‘코란 선서’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이슬람교

도 각료가 탄생했다. 2일 호주 국

영 ABC 방송에 따르면 케빈 러드 

신임 총리는 전날 발표한 신임 각

료 명단에 이슬람교도인 에드 휴

직 하원의원을 정무차관(Parlia-

mentary Secretary)으로 발탁했다.

보스니아 이슬람교도 이민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난 

휴직 의원은 집안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교를 신봉한다. 

그는 특히 1일 쿠엔틴 브라이스 호주 총독 앞에서 한 

각료 취임 선서에서 다른 각료들과 달리 성서 대신 코

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장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휴직 의원의 

페이스북 등에는 그의 종교적 성향을 비난하는 글이 쏟

아졌다. 많은 호주인이 ‘코란 선서’에 대해 “역겹다” “호

주인이 아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책과 같은 

책”이라는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휴직은 “(이슬람교도인 내가)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순 없었기 때문에 솔직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중들의 반응이 지나치긴 하지만 그들이 ‘

코란 선서’에 대해 보이는 우려를 이해하며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다섯 손가락의 기도

목회서신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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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음악이란 pop=popular 즉 대

중의 음악을 말하는 것으로써 팝 

음악의 시작은 백인음악과 흑인음

악이 구분되어 발전해왔습니다. 크

게 나누어 볼 때 백인음악은 컨트

리 앤 웨스턴, 흑인음악은 흑인영

가와 가스펠 송으로 구분할 수 있

습니다.

1)컨트리 앤 웨스턴(Country & 

Western)의 시작은 청교도가 아메

리카 신대륙에 이주한 때로부터 주

로 영국으로부터 온 그들의 특유한 

민요적 가락을 바탕으로 신대륙의 

상황에 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

악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2)흑인영가와 가스펠송-미국에

서 같은 시기에 흑인들은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소나 말처럼 일하고 

사고 팔리우던 그들에게는 비참한 

고뇌와 고통을 바탕으로 그들 스스

로 버림받은 영혼을 자위하거나 세

상을 싫어하는 염세사상이 담긴 특

유한 음악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또

한 그들의 고향인 아프리카의 운율

에 백인으로부터 받는 찬송가 가락

이 믹스된 소위 가스펠송(Gospel 

Song)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블루스와 재즈의 발생-흑인

영가는 점차 변모되어 이른바 “블

루스(Blues)”라는 장르로 발전하

게 되었는데 주제는 주로 ‘눈물’ ‘술

과 여자’ 등이었습니다. 또한 19세

기말 남부 뉴올리언즈를 중심으로 

교육적 소양이 없는 흑인들에 의

해 원색적이고 도발하는 듯 한 가

락의 “재즈(Jazz)도 발생하게 되었

습니다.

4)로큰롤의 출현-갈래를 달리 

해 각각 발전을 해오던 백인음악

과 흑인음악은 1950년대 초반에 공

통의 형식을 갖는 “로큰롤(Rock’n 

Roll)”이라는 형태의 음악으로 발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큰롤의 황제

라고 불리우던 엘비스 프레슬리나 

영국의 젊은 그룹 비틀즈가 출연하

여 새로운 팝 음악의 세계를 장식

하였습니다.

5)변태적 음악의 발전-로큰롤은 

시대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대단히 

변모하였습니다. 

①히피음악-월남전 이후의 미국

은 반전운동이 확산되고 젊은이들

의 현실 도피성향이 표면화 되면

서 마약 등의 퇴폐적 경향도 나타

나 히피문화가 발전됨에 따라 음

악에서도 히피음악(Hippie Music) 

사이키델릭사운드(Psychedelic 

Sound) 하드록(Hard Rock) 헤비

메탈(Heavy Metal)등의 장르가 탄

생하게 되었습니다. ②디스코 음

악-격렬한 춤으로 대표되는 디스

코음악도 출현하였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음

악은 여러 장르의 음악이 혼합된 

형태로서 발전하였습니다. ③펑크

음악-1980년대부터 디스코 음악

은 퇴조하고, 재래의 모든 음악 장

르를 파괴할 기세로 나타난 것이 

펑크음악(Punk Music)이었습니

다. ④뉴웨이브, 뉴록 등의 출현-펑

크음악의 퇴조와 함께 등장한 것이 

뉴웨이브(New Wave) 뉴록(New 

Rock) 등의 음악인데 이들 음악은 

초기 로큰롤의 부활에 입각해서 나

타났습니다.

6)최근의 팝 음악-최근의 팝 음

악은 어떠한 주종을 이루는 음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시

도되었던 모든 장르의 음악들이 혼

합되어 제각기 발전하였으며 다만 

그 광기가 갈수록 더해간다는 점입

니다.

▲ 연락처: 714-699-0210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팝 음악의 시작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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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동의 변화를 지향하는 교

육을 도모하라.  

21세기에는 절대 가치를 인정하

지 않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사

람들의 행동이 어떤 모습을 띨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이해되는 현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크리스천

마저도 성경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삶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

로 교회교육은 학생들의 삶이 하

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바뀌

고 그 바뀐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교육하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교육은 그 목적이 

단순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일반교육과 기독교 교육

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

다. 이런 측면에서도 행동의 변화

를 도모하는 교육은 더욱 더 강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동의 변화를 끌

어낼 수 있을까? 행동의 변화를 도

모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곧 지식입니다. 아무리 행

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할지라

도 지식이 없이는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가장 먼저 관계된 지식을 가장 효

율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하며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가르치는 일을 하면

서 배우는 자들의 가슴에 오래 남

을 수 있는 지식을 전해주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받는 

지식이 각자에게 감동 곧 충격으

로 와 닿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 지

식을 배우는 학습경험이 충격적이

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오

래 남고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동을 어떻게 줄 수 있

는가? 교육방법론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우리

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강

의와 매스미디어가 곧 그것입니다. 

설교는 교육방법론 상으로는 강의

에 속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강의

를 듣다 보면 “그렇지 그거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아야지”라는 생

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용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동의 정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그 시간에 제공된 지식은 오래 기

억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

면서 지도자는 짧은 스피치를 5분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데 그 시간들은 감동을 줄 수 있도

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스

미디어, 그것은 감동을 일으키는 

데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연속극을 

보다가 우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

명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내용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가

르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

겠지만 감동을 위해서 필요와 주

제에 따라 비디오나 시청각 자료

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을 얻고 지식

을 갖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

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그

렇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

에 나와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

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눈물을 흘

린 것만큼 살았다면 이 세상은 어

떻게 되었을까? 감동을 받으며 지

식을 갖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

는 과정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

야 합니까? 거기에 적절한 방법론

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표

현적인 방법론입니다. 학생들로 하

여금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바를 

스스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때 행동의 변화에 도

움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말과 

글, 그리고 행동입니다. 여기서 교

육방법론이 나옵니다. 말에서 대화

와 토론, 글에서 글쓰기, 그림그리

기, 행동은 연극하기, 촌극하기 등

입니다. 사람이 이런 방법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해 낼 

때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게 됩니

다.

낯설은 정보와 지식이 이 글 안

에 들어 있어서 읽다가 감동도 되

고 동감도 하는 내용도 있었을 것

입니다. 이제 질문을 받고 지금까

지 들은 내용을 정리해본다고 생

각해보기 바랍니다. 많은 지식들이 

머리속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그것을 지금 바로 말로 표현하여 

대답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

을 발견할 것입니다. 뭔가 많이 읽

은 것 같은데 막상 말로 하려면 표

현이 안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많은 정보들은 어

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산만하

게 흩어져 있는 구슬과 같은 것입

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만한 지식

들이 지금 현재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동의가 될 수 있는 

지식의 조각조각일 뿐입니다. 그러

므로 산만한 지식들을 마치 구슬

을 꿰듯이 꿰는 과정이 필요한 것

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또 배운 지식에 대한 반응

을 표현해보아야 합니다. 말하거나 

기록하는 일은 머리속에 들어 있

는 다양한 정보를 마치 구슬을 꿰

듯이 정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

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머

리 안에 있는 정보들은 각각 종류

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분류하고자 하는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나누는(sorting) 것

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한 번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표현한 것으로 만족하

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다 그 때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때 글을 이렇게 썼

으면 더 나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말하

고 쓰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

이 발전되고 정리되었다는 것입니

다. 이런 과정을 거쳐 표현되는 생

각은 우리의 머리속에 혹은 가슴

속에 정리되어 남는 것입니다. 이

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이

해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기초가 되었을 때 그 지

식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인해서 

예수님은 그의 가르치는 사역에서 

늘 대화법을 이용하셨습니다. 대화

가 사람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정

리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 있어서 말하

고 쓰는 과정은 빼놓을 수 없는 것

입니다.

교회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가능

한 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

다. 교사는 가능한 질문을 많이 하

고 학생들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유

도하므로 그들의 생각을 자극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

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많이 알아서 말할 가치가 없

다고 여겼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몰라서, 다시 말한다면 관계된 주

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정리

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은 사람, 

그가 모든 것을 다 이해했을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

이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kimanhy@hanmail.net

<다음호에 계속>

충격적인 학습경험으로 변화된 행동 이끌어내야

지식습득은 말하고 쓰는 과정 통해야 완전 이해

세계 한인교회를 위한 교회교육 제안 (5)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안
주제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김 만 형 목사
(친구들교회)



   

“에덴동산의 강 발견, 전 NASA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 

주장”, “콜럼비아호 고대 강 발견”, 

“에덴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 등 

에덴동산에 관련된 기사들이 일반

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영향으

로 인해 에덴동산이 이라크 지역

에 있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에덴동산이 

어디에 있나요?”라고 확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에덴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

을까? 지금의 강들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1. 에덴의 강

창세기 2장에 에덴동산이 묘사

되어 있다. 그 동산 안에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이 흐르면서 

동산을 적셨고 에덴에서 출발하

여 네 개의 강으로 나뉘어 흘렀다

고 한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

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

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2:10). 

그 강들은 비손, 기혼, 힛데겔, 유

브라데였는데 이 강 이름들 중에 

지금도 강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

는 것은 유브라데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강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

는다. 첫째 강 비손이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고 했는데 현재 하윌

라의 위치는 모른다. 둘째 강 기혼

은 구스 온 땅을 적셨다고 했는데 

구스는 아라비아 혹은 이디오피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강이 없다. 

셋째 강 힛데겔은 앗수르의 묘비

들에서 티그리스 강으로 적힌 것

이 발견되지만 티그리스 강은 앗

수르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다. 

종합하면 이 강의 이름들과 현재 

강과는 전혀 연관성을 지을 수 없

다. 더욱이 에덴동산에 있던 강들

은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아담이 이 기록을 남길 당시에는 

이미 강물이 흐르지 않았을 가능

성이 높다. 강물이 ‘흘렀다’고 과거

형으로 표현되어있기 때문이다. 

에덴동산의 유브라데 강은 현재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Eu-

phrates) 강일까? 현재의 강들은 

모두 다 지구가 멸망된 노아홍수

의 격변 이후에 새로 생긴 강들이

다. 그러나 노아홍수 이후에 번성

하던 사람들은 노아홍수 이전에 

있던 지명들을 또 다시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은 사람

들에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영국

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영국의 지명들과 인명들을 미국에

서 그대로 사용하는 예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프라테스란 강 

이름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노아홍수를 제

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홍수 이전

의 강이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에 

쉽게 동의하게 될 것이다.   

2. 현재의 강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노아홍수는 전 지구적인 격변사

건이었다. 성경은 노아홍수가 땅 

즉 지구가 멸망된 사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땅

과 함께 멸하리라”(창6:13b). “땅

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

하리라”(창9:11). “그때 세상은 물

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벧후

3:6). 이런 상황에서 지각은 다 깨

어지고 물에 쓸려가 다시 퇴적되

어 지층을 형성하였다. 이런 지층

이 육지의 약 80%를 덮고 있다. 나

머지 20%의 육지도 대부분 홍수 

이전에 있던 그 지각이 아니다. 홍

수 이전의 산과 강, 육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성

경이 말해주고 있다(벧후3:6). 그

러므로 빙하지역이 아닌 거의 모

든 곳의 현재의 산과 강의 모습은 

모두 다 노아홍수 때 다시 형성된 

것들이다. 당연히 에덴동산도 에

덴에서 시작되었던 강들도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노아홍수는 땅이 침몰한 사건이

었다(창9:11). 땅이 침몰했다는 말

은 지구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내

려가 버린 상태를 말한다. 노아홍

수 때 지구를 완전히 덮었던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당시의 물은 지

금도 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또, 

현재의 지구를 평평하게 고른다면 

지구는 노아홍수 당시와 비슷한 

상 태 로 

돌 아 갈 

것인데, 

이럴 경

우 지구

는 평균 

2600m

의 물로 

덮 이 게 

된다. 

두 껍

게 지구

를 덮고 

있던 물

은 육지가 솟아오르고 지판이 갈

라져 바다가 생길 때 그 바다를 향

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쏜살

같이 흘러갔을 것이다. 아직 굳지 

않은 퇴적된 땅에 넒은 물길을 만

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의 강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들은 물

이 흐르고 있는 양에 비해 강폭이 

엄청나게 넓다. 그랜드캐년은 강폭

이 18마일이나 되는 곳이 있다. 그

러나 강물은 불과 몇 십미터에 불

과하다. 이런 적은 양의 물로는 아

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렇게 

넓은 폭의 강을 만들 수 없다. 어느 

지형학 백과사전(The Encyclo-

pedia of Geomorphology: NY: 

Reinhold 1968 pp.1070-1071)에

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대부

분의 골짜기와 강폭은 현재 강물

이 흐르는 폭에 비해 너무 넓다”. 

또 지형학자들은 예전과 달리, 지

형이 한 사건에 의해 만들어지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화 없

이 그대로 있다고 믿는다(Hack, J. 

T. (1975) Dynamic equilibrium 

and landscape evolution, Boston 

and London, 87-102.). 그러므로 

언젠가 많은 양의 물이 짧은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물길을 만들고 

그 물길을 따라 지금은 소량의 물

이 흘러가고 있는 강이 된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1980년에 워싱턴 

주의 St. Helen 산이 화산 폭발했

을 때 일련의 과정에 의하여 자연 

댐이 만들어졌다. 그 댐에 물이 불

어나 출구가 없었던 댐이 터지게 

되었을 때 그랜드캐년과 아주 흡

사한 캐년이 만들어졌다. 과학자

들은 이 캐년을 작은 그랜드캐년

(Little Grand Canyon)이라고 부

르는데 댐이 터지자 엄청난 양의 

물이 한 번 흘러갔고 더 이상 그런 

많은 양의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은 캐년 즉 새로 생긴 강 가운데의 

가장 낮은 곳을 통해 아주 적은 양

의 물만 흐르고 있다. 이 정도의 물

로는 그렇게 넓은 강폭을 결코 만

들 수 없다. 

3. 언더 핏(Underfit)

강폭은 넓은데 강물이 부족한 

현상을 “underfit”이라 한다. 그러

나 지형학자들은 왜 강들이 이렇

게 되어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

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이해하

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많은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부족(underfit)하였다. 역

사를 깨달아 알려는 시도는 적합

하지 않은(underfit) 방법이다. 그

러나 또 다른 부류는 역사의 증인

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

려는 사람들로 많은 부분에서 성

공을 거두고 있다. 강이 왜 그렇

게 넓은지, 그것을 만든 격변이 무

엇이었는지, 왜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강 모양을 통해서도 전지

구적인 격변인 노아홍수와 성경

의 역사를 확인하고 성경의 권위

에 온전히 복종하는 계기가 되었

으면 좋겠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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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강들은 엄청난 강폭에 비해 강물은 적어(underfit)

세인트헬렌 화산폭발 때 만들어진 캐년도 노아홍수 입증  

   

사라는 다만 후손을 이어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록 아브라함

의 몸에서 난 자가 약속을 이을 자인 것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

여 조급하게 첩으로 남편에게 하갈을 줍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브

라함이 이를 거절치 않고 사라의 제안에 따랐는지? 본인도 조급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엘리에셀을 후사로 함은 어떨지?라고 묻고 안

달이니 그 제안이 첩이라도 제 몸에서 나는 것이니 그럴듯하여 앞

으로 닥칠 집안의 불화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좋은 생각이라 맞

장구쳤나봅니다.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을 아무리 종의 아이는 자기 아이나 다름

없다하여도 다른 여자에게 줄까요? 그만큼 자손을 이어야 한다는 

과중한 책임감이  아마도 제 딴엔  여자의 자존심을 접고 아브라

함의 몸에서 나은 자가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내

린  믿음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 어미 하

갈이 종의 신분을 잊고 아이 낳은 위세로 여주인의 심기를 건드립

니다. 정작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을 줄이야… 25년 만에 약속

대로 이삭이 생겼을 때 처음엔 도무지 황당한 꿈같던 약속이 현실

이 되니 본색이 나옵니다. 이제는 세상의 부러운 것도 없고 이 설

욕을 끝까지 참을 이유가 없어진 사라가 당당한 주인마나님의 자

리에 앉습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이 없는 집에 비록 정실 아이는 아니

라도 14년을 혼자 집안의 초점을 독차지하다 뭐하나 쏙 나와 자기

를 밀어내니 이스마엘이 재미있을 리가 만무입니다. 하갈과 이스마

엘이 결국은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에서 사라가 이대로 두어선 아

니 되겠다 선을 긋는 바람에 아비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의 저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결국 저들을 내칩니

다. 어린 아들 이삭에 대한 보호본능이기도 했으나 문제가 일어나

니 역시 하갈은 종이니 마음대로 내어쫒아 버리고 자기 것을 지켜

내는 차가움이 진짜 어미된 보호본능이겠지요. 이로 인해 아브라

함에게 혼란을 주고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며…. 후

일에 후손들에게 고통을 주는 빌미가 되지만 그때의 문화적 습관

으로 후손을 이으려는 안간힘을 쓴 여인의 절박한 심정도, 맹렬히 

지켜내는 무지한 모성애도  이해는 갑니다. 

애지중지한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러 떠났을 때 아브라

함이 사라에게 언질를 주었을지? 비장한 각오로 조용히 떠났을지? 

사라에 대한 것은 한 마디도 언급은 없으나 엄마가 기절할까? 제물 

드리는 일은 남자들일이니 아들과 사환을 데리고 아침 일찍 길 떠

났으니 아브라함이 말없이 그냥 갔을까? 벌써 커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일에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간다하여 내심 대견했을까? 

이삭을 낳고 37년이나 더 살며 좋은 아내, 열국의 어미로서의 자신

의 자리를  나름대로 굳건히 지킨 믿음의 여인으로 손색이 없습니

다. 사라를 통해 모든 허물도 나무라지 않고 긴 인내로 열국의 어미

로 사라를 출세시켜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후대의 믿음의 본이 되

게 하신 주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

아오리로다”(시126:6). 기쁨의 단을 거둘 내일을 바라보며 사라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리라 조용히 결심해봅니다.
▲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영성칼럼

아픔을 통해 열국의 어미답게 성숙해진사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2013년 서울국제성시화대회가 

오는 10월 16일(수)부터 18일(금)

까지 3박4일 동안 여의도순복음교

회(담임 이영훈 목사)에서 개최된

다. 

대회주최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주관은 서울성시화운동본부, 

미주주관은 미주(LA)성시화운동본

부와 글로벌메시아미션이 하게 된

다. 참가 대상은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대표, 전미주에서 참여하는 

미주대표단 선착순 250명, 메시야

여성합창단 미주대표단 200명 등이

다.

미주성시화운동 대표회장 박희민 

목사는 “한국교회는 한국민족의 소

망과 비전을 심어주었고 근대화와 

현대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했다. 개신교 신뢰도가 불

교 천주교보다 뒤쳐져있다. 한국 국

민의 10명중 2명만이 개신교 신뢰

하는 이때 서울국제성시화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깨우

고 이민교회를 통해 미국교회와 세

계교회를 깨우는 운동으로 전환점

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주대표는 오는 10월 10일 선발

대가 서울로 떠나는 것을 비롯해 1

진이 13일(주) 저녁 11시30분, 2진

이 14일(월) 오후12시30분, 그리고 

3진이 14일(월) 저녁 11시30분에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다. 진행

일정은 15일(화) 저녁식사 후 7시 

종합리허설 참가를 시작으로 16일(

수) 호텔에서 조식, 오전 9시 최종

리허설 참가, 10시30분 개막메시야 

찬양예배 행사 참가 등 서울성시화

대회 일정에 맞추게 된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는 2013명

의 글로벌메시아여성합창단원이 참

가해 16일 오전 10시30분 개막행사

부터 90여분간 찬양예배를 시작으

로 개막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2013명의 합창단이 구성돼 개막행

사를 여는 것은 세계 최대 교회에서 

최대 인원으로 최초의 여성으로만 

구성돼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큰 의

미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메시아여성합창단(지휘  

노형건 선교사)은 한국에서 1,813

명과 미주에서 200명이 더해져서 

구성되며, 대회참석 후 18일부터 21

일까지 평택, 천안, 서산, 보령, 대

천, 전주 혹은 익산, 광주, 여수, 춘

천, 인천 지역 교회에 방문하는 성

시투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선택사항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교회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합창단은 각 지역에서 

공연연습을 펼친다. OC지역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가디나장로교회

에서, LA지역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미주평안교회에서, 북가주지

역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뉴라

이프교회에서 진행된다.

대회 참가비는 왕복항공료, 호텔

식사, 대회등록비, 교통비, 팁을 포

함해 1550달러이며, 18일부터 21일

까지 진행되는 합창단 성시투어에 

참여할 경우 300불이 추가돼 1850

달러. 참가희망 자는 9월15일까지 

신청서, 여권복사본을 미주성시화 

운동본부(주소: 500 Shatto pl. 

#315 LA, CA 90020)로 보내면 된

다.

자세한 문의는 (213)384-5232로 

하고, 미주여성합창단원 모집문의

는 (323)574-2747(노형건 선교사)

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하 예성) 

미주총회 서부지방회(회장 박용덕 

목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013년 목회자 평생교육 및 가족

수련회”를 인디언 팜스 컨트리클

럽&리조트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목회자 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금

번 수련회는 “Servant Like Jesus, 

예수님 닮은 사역자”라는 주제로 

목회자를 위한 목회 세미나와 기도

회, 가족여행 “아빠 어디가”, 레크

리에이션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

로그램을 통해 은혜와 감동의 시간

이 됏으며, 특히 선 후배간의 아름

다운 교제의 장을 이루었다.

이날 수련회 주강사로 나선 최종

인 목사(서울 평화교회)는 “이 시대

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의 모

습은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다”라며 

△성육신적 사역자 △집중하는 사

역자 △소통하는 사역자 △유용한 

사역자 △변함없는 사역자” 등의 

주제로 총 다섯 번의 강의를 통해 

진솔하고 열정적으로 강의해 참여

한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줬다. 

또한 최종인 목사의 부인 김현덕 

사모도 사모들과의 만남을 통해 ‘

사모의 정체성과 회복에 대한 진솔

한 대화를 가져 공감을 불러일으켰

다.

마지막 날 전도특강을 맡은 남가

주 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는 

“예심전도를 통한 이민목회”라는 

주제로 예심전도의 원리와 전도를 

소개함으로 목회자 자신이 전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역

설했다. 

금번 수련회에 참석한 박재응 목

사부부는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

운 시간이었다. 특히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며 자존감을 회복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벌써부터 

내년 수련회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한국대학생선교회(KCCC USA) 

소속 200여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전국수련회에 참가했다. ‘내 

꿈을 펼쳐라’(Dare to Dream)라는 

주제로 1만여 명의 학생들이 강원

도 평창군에 소재한 한화 리조트에

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수

련회를 열었다.

첫날 개막식에서 미주지역(LA, 

뉴욕, 시카고, 보스턴, 애틀란타, 캐

나다 밴쿠버, 캐나다 토론토) 200

여 대학생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하

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들을 펼쳐보였다.

120여개의 선택 특강과 선교지 

소식,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찾도록 돕

는 세미나와 상담실을 운영했다. 

특별히 텍사스 게이트웨이교회 찬

양목사로 섬기는 제이크 목사는 

“True Worship”이라는 주제로 “하

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드

림이 우리 삶에 큰 축복이며 우리

가 해야 될 일”임을 전했다.

수련회는 저녁집회, 비전박람회, 

선택특강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시

간으로 진행됐으며, 또 28일부터 2

박3일간 미주학생들은 한국대학생

들과 함께 여러 도시로 순례전도를 

실시했다. 
<기사제공: KCCC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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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명 글로벌메시아여성합창단 개막행사 

“Servant Like Jesus” 주제로

200여명 참석...‘내 꿈을 펼쳐라(Dare to Dream)’ 주제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미주대표단 모집
예성미주총회 서부지방회 목회자가족수련회

미주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전국수련회 참가

미주성시화대회 관계자들은 2013서울국제성시화대회 참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rkwuTek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 서부지방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평창에서 열린 CCC 대학생 여름수련회에서 KCCC 소속 200여 학생들이 특송을 부르고 있다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KCCD 회장 임혜빈)가 주최한 제

12회 주택차압방지 박람회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윌셔

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

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혜빈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유해영 KCCD HCA 

프로그램수퍼바이저, 레이 브루워 

필 드  오 피 스  디 렉 터 ( U . S .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캐롤 콴 수퍼바이

징 스페셜 어시스턴트(LA County 

Assessor's Office), 알렉스 카렌자

(US Bank), 아담 홀로프세너

(California Monitor Program), 메

리 정(Modern Realty Broker and 

Director), 랜스 김 스페셜 에이전

트 ( F e d e r a l  B u r e a u  o f 

Investigation) 등이 패널로 나와 

주택보호에 대한 각종 사항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 

웰스파고, US뱅크 등이 부스를 차

리고 한인 참석자들과 일대일 상담

을 벌였다. 이외에도 첫 주택 구입

자를 위한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

그램, 주택 차압사기 방지요령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준호 기자>

KCCD 제12회 주택차압방지박람회
KCCD가 주최한 제12회 주택차압방지 박람회에서 임혜빈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주최하는 할렐루야 2013 대뉴욕복

음화대회를 1주 앞두고 지난 1일 

제 5차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

호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의 1부 예

배는 박맹준 목사 인도로 기도 윤희

주 장로, 설교 최웅렬 목사, 특별통

성기도 안승백 목사 김홍석 목사 김

성은 목사, 광고 현영갑 목사, 축도 

황동익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웅렬 목사는 “성령충만을 받

자”(행1:6-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

서 “일꾼이 없다고 걱정할 것이 아

니라 예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

능해진다”며 “성령의 권세가 임하

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굳게 믿

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역

설했다. 최 목사는 1985년 교협총

무로 할렐루야대회를 치르면서 당

시 뉴욕일원에 한인교회가 80개 밖

에 없었을 때 처음으로 콜든 센터에

서 대회를 개최해 많은 사람들이 참

석했다고 회고했다.  

이날 특별통성기도는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 △할렐루

야 2013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

여: 강사 양병희 목사와 제이슨김 

목사, 정승환 목사를 위하여, 준비

위원들을 위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

의 참가를 위하여, 날씨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원을 위하여 제목

으로 합심기도 했다.  

준비위원장 김수태 목사는 “모든 

준비는 잘되고 있는데 단지 후원금

이 부족하다”며 “현재 40개교회만 

후원금을 보냈는데 액수도 적다”고 

말하고 회원교회들의 후원을 당부

했다.

이날 영어권목회자협의회(EM) 

담당 유승례 목사가 영어권 사역자

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청소년센터

와 협력하는 마약방지 프로그램 운

영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준비기도위원들은 점심식사

를 마치고 한인마켓 앞에서 할렐루

야대회 홍보용 전단지를 배부했다.

할렐루야복음화대회는 7월 12일

(금)부터 사흘간 퀸즈칼리지 콜든

센터에서 어린이대회와 동시에 열

린다. 금, 토요일은 저녁 7시30분, 

주일은 5시30분에 시작되며, 15일(

월) 오전 9시부터 사모세미나, 10시

30분부터 목회자세미나가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개최된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가 주최한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지

난 27일부터 사흘간 뉴욕 업스테이

트에 있는 허드슨밸리 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처음으로 

성인과 청년, 중고등부, 유년, 영아

부를 비롯해 영어회중인 큐팸까지 

모두 참석하는 전가족 수련회로 마

련됐다. 

7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

의 강사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

회 담임)로 한 목사는 “하나님 마음

에 합한 사람이 되자”(행13:21-23)

이라는 주제로 저녁과 새벽, 낮 예

배에서 총 6회의 말씀을 전했다.

한기홍 목사는 동일한 제목으로 

개회예배는 사도행전 12장 21-23

절을 본문으로 첫날 저녁예배는 사

무엘상 23장 1-5절을 본문으로 말

씀을 전했으며 둘째 날 새벽에는 

시편 51편 1-13절, 낮 예배는 사무

엘하 7장 1-13절, 저녁예배는 사무

엘하 9장 1-7절을 본문으로 설교

했다. 마지막 날 새벽예배는 열왕

기상 15장 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해 초지일관 전했다.

한 목사는 특히 둘째날 낮 예배

에서 은혜를 끼친 사람과의 아름다

운 관계에 대해 전하면서 자신도 

후임목사로서 퀸즈장로교회의 담

임목사와 원로목사의 아름다운 관

계를 치하했다. 한 목사는 “부모는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한다”

며 “다윗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

하심을 믿는 중심이 있었듯이 하나

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변치 

말고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지나

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

다”며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신앙을 볼 수 있듯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미래지

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

했다.   

이번 수련회는 같은 장소에서 열

렸지만 부모와 자녀(영아부 제외)

가 다른 공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

로 진행했다. 특히 유초등부들도 

부모와 다른 잠자리를 함으로 온전

한 각 부별 수련회를 가졌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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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수정성결교회 제 4회 미션콘서트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가 주최하는 제 4회 미션

콘서트가 7월 7일(주) 오후 6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본 행사

를 통해 모금 되는 수익금은 올여름 출발하는 도미니카와 아이

티 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이날 롱아일랜드성결교회(담임 김석

형 목사)와 밀알선교단이 함께 참여한다.

▲문의: (718)461)9800 

media@nysoojung.org

 

뉴욕수정성결교회 제 4회 미션콘서트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가 주최하는 제 4회 미션

콘서트가 7월 7일(주) 오후 6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본 행사

를 통해 모금 되는 수익금은 올여름 출발하는 도미니카와 아이

티 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이날 롱아일랜드성결교회(담임 김석

형 목사)와 밀알선교단이 함께 참여한다.

▲문의: (718)461)9800 

media@nysoojung.org

부교역자 청빙
뉴욕 업스테이트에 위치한 PCUSA교단 소속 웨스트체스터연

합교회(담임 이태준 목사)가 부교역자를 청빙한다. 사역분야는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청년사역이며 소정의 신학과정, 교

회사역의 경험있는 목사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설교CD, 추천

서 등이 필요하다. 마감은 7월 30일. 이메일 clerkofsession@

kpcow.com

▲문의: (914)623-2749

뉴욕교협 할렐루야복음화대회 5차 준비기도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퀸즈장로교회 영어회중 포함 전교인여름수련회회장 이미선 목사, 부회장 전희수 목사 연임  

알칸사 제자들교회 설립10주년 감사부흥성회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이미선 목사)가 7월 1일 할렐루야

뉴욕교회(담임 이광희/이미선 목

사)에서 제 5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미선 목사를 회장에 연임시켰다.

단독후보로 회장에 입후보해 만

장일치로 선임된 이미선 회장은 "로

고를 만들고 회원의 서류 재정비 등 

내적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아직 

보완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어 회장

에 다시 출마했는데 성원에 감사드

린다.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할 생각

이다. 더불어 여성목회자 설교집 출

판도 계획하고 있다. 더 노력하고 

내실을 다지는 일에 힘쓰겠다"고 당

선 소감을 전했다.

부회장은 후보등록은 없었으나 

전 부회장 전희수 목사가 25명 중 

24표의 찬성으로 역시 연임됐다.  

정기총회는 1부 개회 예배와 2부 

업무 보고와 임원 선출,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예배는 사회 

이은혜 목사, 기도 김정숙 목사, 성

경봉독 김신영 목사, 말씀 장경혜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의 순서로 

이어 졌다. 

장경혜 목사는 에베소서 4장 1-6

절의 본문을 통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는 제목으

로 말씀을 통해 리더로서 여성목회

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과 하나되어 

성장해야 할 여성목회자협의회의 

미래를 축원했다.

한편 임원선출에 앞서 선거관리

위원회 업무세칙을 수정하는 과정

에서 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자

격인 안수 받은 지 10년, 5년의 목

회경험과 5년의 전도사 경력의 현

행법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논란

이 일기도 했다.

이날 신입회원으로 김경자, 나명

자, 박드보라, 박현숙, 심화자, 유종

신, 장현숙, 정숙자, 전성희, 최근선 

목사 등 10명이 가입됐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회원

은 현재 48명이며 뉴욕, 뉴저지, 펜

실베이니아, 메릴랜드, 코네티컷, 조

지아,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지역 

총무를 두고 미주를 아우르는 조직

을 갖추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알칸사 리틀락에 소재한 고신소

속 제자들교회(담임 전남수 목사)

가 지난달 15일 10주년을 맞아 

“2003-2013 꿈은 지금도 살아있

다!”라는 주제로 한국 강북명성교

회 담임 문성원 목사를 초청 감사

성회를 가졌다. 

담임 전남수 목사는 “10여명의 

성도로 신학교 기숙사 거실에서 시

작된 교회가 현재까지 성장 부흥케 

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 드린다”고 

말했다.

“주 전체 한인인구가 2000명에

불과한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진리를 사모하는 결

단의 열정 가운데 시작한 개척교

회, 둘째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개척 교회, 셋째 미국교회를 빌려

서 들어가는 이민교회 개척방식이 

아닌, 창립교인들의 전적인 헌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라며 “제자들교

회가 ‘진리가운데 살아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가운데’ 분쟁 없이 말

씀가운데 삶을 결단함으로 자발적

으로 세워진 공동체이며, 개척 다

음날부터 창세기강해와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출발해 지난 10년 동

안 매년 40일 특새를 진행하고 있

다”고 말하고 “단 한곳에도 개척후

원을 받지 아니하고, 창립멤버들의 

헌신으로 감당한 것이 귀한 성장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 세 가지 이유는 계

속 개척되는 한인이민교회가 작은 

중소도시에서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자들교회는 현재 자녀포함 230

명의 성도와 14에이커의 2,500sqf

의 성전과 남녀 학사관 및 80에이

커의 수양관 부지와 묘지까지 확보

하고 있다. 또 지난해 4명의 장로를 

피택해 당회를 출범시켰으며 내적

으로는 예배중심의 교회를 이루면

서 외적으로는 2세 교육과 북한선

교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사역지원

을 하고 있다. 매년 뉴멕시코 갤럽

의 인디언 선교와 멕시코 현지 선

교 및 다양한 전도와 선교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타주에까지 

잘 알려진 한국학교와 크리스천문

화원, 선교태권도 사역 및 지역최

초의 주정부 인허 ‘선교원’을 운영

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제5회 정기총회 

“2003-2013 꿈은 지금도 살아있다!”

뉴욕교협 할렐루야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성령 충만...기도로 준비하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제5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전교인수련회에서 둘째 날 성인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박

사)가 SEVIS I–20 자체발행 기념 

감사예배 및 입학설명회를 지난 23

일 오후 5시 본교에서 개최했다. 

목회자와 장로 등 교단 지도자들

과 후원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열린 1부 감사예배는 이사장 

조종곤 목사의 사회로 시작, 이종

길 목사(이사)의 기도, 미주성결교

회 총회장 차광일 목사의 설교가 

있은 후, 이기홍 목사(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열린 2부 입학설명회에서

는 교무처장 윤석길 박사의 진행으

로 I-20취득과정에 대한 경과보고, 

유학생/편입생들의 입학절차에 관

한 전반적인 설명과 외국인 학생들

의 신분유지에 관련된 정부의 법적 

준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참석

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본교는 지난 6월 5일자로 유학생

에게 SEVIS I-20를 발급해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으며 미주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글로벌사역자

들을 선발해 교육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하게 됐다. 

본교 관계자는 “미주성결대학교

는 영어강의 확대는 물론 특별장학

금을 신설해 우수자원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목회자와 상담전문가, 그

리고 선교사들의 졸업 후 사역지원 

등 진로지도를 구체적이고 심도있

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미주성결대학교>

시전문화선교원 출판 감사예배
시전문화선교원(대표 이인미 시인)은 시전22인 연합시집 “나아드

의 향유” 출판 감사예배가 16일(화) 저녁 7시 용수산 식당에서 개최

된다. 회비는 20달러.

▲문의: (818)590-6469, (626)235-9397

어린이전도협회 여름캠프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에서 주관하는 2013년 ‘New 

Life Bible Camp’가 오는 7월 15일부터(월) 7월 18일(목)까지 3박4일 

일정으로 Tujunga에 있는 Rancho Ybarra 크리스천캠프장에서 실시

된다. 3학년부터 7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금년 여름캠프

의 주제는 “F9, 성령의 열매 맺는 어린이”.

▲문의: (213)382-1544 

저소득층 버스할인쿠폰 배부
YNOT재단은 저소득층을 위한 버스 할인쿠폰을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 YNOT 사무실에서 배부한다. 배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쿠폰을 받기위해서는 신분증, Tap 카드, 메디컬(혹은 저

소득 증명서류)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323)342-2808

west
서부교계 게시판

2013년 7월 6일 토요일 http://www.chpress.net 11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서부소식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평화교회를 담임하는 최종인 

목사를 초청, 3일 동안 부흥성회를 

가졌다. 

‘엘리야처럼 승리하자!’라는 주

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 첫 날에는 ‘

한계상황에서 일어나라’(왕상

17:8-16)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

고, 둘째 날은 ‘갈멜산과 갈보리산’(

왕상18:20-46)이라는 제목으로 말

씀을 전했다. 마지막 셋째 날은 ‘인

생탈진과 회복’(왕상19:1-8) 제목

으로 말씀을 전해 참여한 많은 성

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끼쳤

다.

남가주 새언약교회는 현재 워싱

턴 블러버드와 웨스트몰랜드에 위

치하고 있으며, 주일예배는 1부 오

전 9시, 2부 11시에 드리고, 젊은이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리고 있다. 또

한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 예

배를 드리고 있다. 

▲문의: (213)434-1083
<기사제공: 남가주새언약교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와 대뉴욕지구한인교

회협의회(회장 김종훈 목사)가 지

난 27일 오후 5시 한인타운내 만리

장성식당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업무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

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진유철 남가

주교협회장이 집회 차 아르헨티나 

방문 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해 수

석부회장 박효우 목사와 뉴욕교협 

회장 김종훈 목사가 협약서에 서명

을 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번 업무협약 체결은 작년 여름 뉴

욕일대를 덮쳐 많은 인명 및 경제

적 피해를 안긴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남가주교협이 2만달러를 지원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교협은 

△교협 본연의 업무 증진 △자연재

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리스도의 복음전파를 위한 사업 △

상호 인적자원 교류 △이단 정보 

나누고 대처 활동 △기타 상호 교

류협력이 가능 분야 발굴 등을 위

해 협력하기로 했다. 

뉴욕교협 김종훈 회장은 “두 교

협이 MOU를 맺게 된 것엔 하나님

의 큰 계획과 뜻이 있으리라 믿는

다. 작년 여름 뉴욕은 허리케인 샌

디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롱비치는 7

시간동안 수장이 되기도 했다. 물이 

빠져나갔을 때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됐다. 또한 한달 이상 전기가 안 들

어오는 지역, 비즈니스를 장기간 쉰 

곳도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

이 컸는데 남가주교협에서 구호헌

금을 모아 2만 불을 지원해주셨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남가주와 뉴욕

이 함께 손을 잡고 이단문제는 물

론 정치적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는 

등 함께 힘이 될 것이다. 이번 체결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주교협 박효우 수석부회장

은 “미국 한인교계의 최대 단체인 

두 교협이 MOU를 체결한 것에 하

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며칠 전

에 미국의 결혼보호법과 프로포지

션 8이 위헌으로 판결돼 마음이 아

프고 안타깝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두 교협이 계속해서 영적 싸

움을 통해 승리하게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뉴욕교협 목

회자와 사모 50여명은 지난 24일부

터 3박4일간 요세미티 국립공원, 

세코이아 국립공원 등 창조과학의 

탐사여행 차 서부지역을 방문하면

서 이뤄졌다. 

한편, 이날 뉴욕교협은 남가주교

협에 지난해 성금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재해⋅복음전파 위해 상호협력

23일, 기념감사예배 및 입학설명회 가져

남가주교협-뉴욕교협 업무협약 체결

미주성결대 SEVIS I-20 발행 허가 
나성남포교회 VBS가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지난 6월초부터 남가주일대 교회

들에서 여름성경학교(VBS)가 실시

한 가운데 나성남포교회(담임 한성

윤 목사) VBS가 ‘The Race is on!'

이라는 주제로 27일부터 29일까지 

열었다. 이번 VBS는 찬양과 율동, 

크래프트, 바이블스터디, 레크리에

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

행됐으며 29일에는 교회주차장에 

설치된 특설 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The Race is on!’나성남포교회 VBS 성료

남가주교협과 뉴욕교

협의 업무협약식에서 

김종훈 뉴욕교협회장

(왼쪽)과 박효우 남

가주교협 수석부회장

이 업무협약을 맺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주성결대학교 감사예배 및 입학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남가주새언약교회 블레싱 말씀축제 부흥성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남가주 새언약교회 블레싱 말씀축제 

제9회 한인커피브레이

크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얼바

인에 위치한 하이야트 레

전시(Hyatt Regency)에서 

‘고통에서 소망으로’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

다. (사진)

28일 저녁 7시에 열린 

글로벌커피브레이크 대표

취임식과 미주한인대표 이취임식

에서는 12년간 미주한인대표로 시

역해온 백은실 대표 내외를 Sam 

Huizenga과 함께 글로벌 커피브레

이크 공동대표로, 그리고 백은실 

대표 후임으로 박동건 목사 내외를 

제3대 미주한인대표로, 그리고 미

주한인 부대표에 조찬주 집사가 취

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은실 대표는 미주한인대표 이

임사를 겸한 글로벌 공동대표 취임

사에서 “지난 일들을 감사할 뿐이

다. 연약한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3회부

터 컨퍼런스를 맡아왔다. 많은 스

태프 분들과 가족들에게 감사드린

다. 글로벌사역을 맡겨주셨다. 파키

스탄 등 아직까지 부흥되지 못한 

나라들에 커피브레이크가 잘 심겨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던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다. 

3대 미주한인대표 박종선 사모

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국내선교부팀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린다. 전임 대표들이 온 마

음으로 섬기는 것을 봐왔다. 커피

브레이크사역을 위해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취

임소감을 밝혔다. 

커피브레이크 한인사역팀은 커

피브레이크의 글로벌 운동화와 사

역 재활성화에 견인차역할을 해왔

다. 올해 신설된 글로벌커피브레이

크 사역은 CRC교단 내 세계선교부 

소속으로 그리고 미주한인커피브

레이크 사역은 CRC교단 내 국내선

교부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편을 주제로 

다뤄졌으며 양춘길 목사(뉴저지필

그림교회), 박동건 목사가 주제 강

의를 했다. 전체특강은 백은실 대

표가 ‘Let's have CoffeeBreak', 윤

원환 목사(피닉스장로교회)가 ‘시

편개관’을, 송병주 목사(선한청지

기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힘, 묵상’

을, 노진준 목사(한길교회)가 ‘고난

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를 인도했다. 

또한 러브위스퍼(이수정, 이진

미)와 박애리 자매가 특송을, 오렌

지한인교회 찬양팀(인도 이제호 목

사)이 찬양인도를 맡았다. 한편, 컨

퍼런스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과 청

소년들을 위한 커피브레이크도 함

께 열렸다.
<박준호 기자>

백은실 글로벌공동대표, 미주한인대표 박동건 목사내외 취임식

한인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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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계는 동성결혼 커플의 권

리 확대에 손을 들어준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수 국민

의 건전한 정서와 하나님의 창조 섭

리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

했다.

한국교회언론회(회장 김승동 목

사)는 27일 논평을 내고 “씻지 못

할 오판이라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

을 것”이라며 “미국의 퇴폐적 문화

에 영향받지 않아야 하며 윤리·도

덕적 측면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하

는 미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번 판결로 미국 내의 여러 주에서 동

성결혼한 사람의 법적인 권리를 제

도적으로 보장하게 한 것은 매우 우

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성 소수자 인

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성애에 대해 

동정여론이 일고 있으나 성 소수자

의 인권과 동성애의 법적 허용은 별

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동성애 반대운동을 펼쳐온 에스

더기도운동도 논평을 내고 “미국 교

회의 쇠퇴가 도덕의 몰락을 가져왔

고 성경적 결혼관도 무너지게 했다”

면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

룩한 선진한국을 만들어 도덕적으

로 몰락해 가는 서구와 전 세계에 거

룩의 빛을 비춰야 한다”고 밝혔다.

교계 주요 인사들도 이번 결정의 

파장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 필요성

을 제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

재철 목사는 “미 대법원의 이번 판

결은 미국의 건국이념인 청교도 정

신을 저버린 사건”이라며 “미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 

세운 나라인데, 남녀가 한 몸을 이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

조 섭리를 어기면 더이상 일류 국가

로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

고했다.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이효상 

목사는 “건전한 사회 통념을 무너뜨

리는 결정”이며 “동성애는 굳이 성

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죄악인데 

정상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밝혔다. 예수재단 대표 임요한 목

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흑암의 권

세가 우리나라에 진입하지 못하도

록 교계가 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

영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기독교 변증

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단사이비대

책위원회는 26일 ‘박용규 교수 외 

110인의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

서’를 발표하고 관련 교수에 대해 법

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교

계에서 ‘한기총의 다락방 류광수 이

단 해제에 대한 신학대 교수 110인 

의견’이라는 성명서가 발표된 데 대

해 한기총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

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신학 교수들이 이단과 

같은 진리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

이나 대화는 하려하지 않고 과거 이

단감별사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여

론몰이를 통해 이단 정죄를 이어가

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 개탄하지 않

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단에 대한 정죄는 좌로나 우로나 치

우치지 않고 신학적 바른 입장에서 

정리하고 먼저 이단으로 정죄된 자

가 신학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

었음을 깨닫고 알게 해 바르게 가르

쳐야 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를 보

면 류광수 목사에 대한 신학적 고뇌

는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으로 이단 정죄된 최삼

경이나 몇몇 그를 추종하는 사이비 

주동자들에 의해 한기총을 음해하

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음이 조사과

정에서 확인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 말했다.

한기총 “서명을 한 교수 중에는 

신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복지

학, 음악, 경제학, 영문학 등을 전공

한 교수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자

체가 한기총을 음해하고 한국교회

를 이간질시키기 위한 사전 계획된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

했다. 또 “110명의 교수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몇몇 추종자들을 동원해 

성명서를 작성, 발표한 사건에 대해 

한기총 이대위는 법적 대응을 하기

로 한 바 본인으로 인해 110명의 교

수들은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설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고등학교 도

덕교과서를 발간한 출판사와 교육

기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

은 1일 ‘동성애를 조장하는 도덕교

과서(생활과윤리)의 수정을 촉구합

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본부와 K

사와 C사 등 출판사에 도덕교과서 

재심의 및 수정을 촉구했다.

포럼은 “문제의 교과서는 동성애

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홍보하는 장

이 되고 있다”면서 “동성애를 옹호

하고 조장하는 주장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인

식 왜곡과 동성애 확산을 초래한다”

고 밝혔다. 포럼은 해당 내용이 삭

제 또는 수정되지 않을 경우 기독교 

학교에서 문제의 도덕교과서 사용

거부와 동성애조장 금지 서명운동 

및 입법청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했다.

포럼은 구체적으로 “동성애를 단

순히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 동성

애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

니며 의학적으로 정상이라는 주장, 

비도덕적이지 않고 AIDS 등과 관

련 없다는 주장, 미성년자에게 게이 

카페를 방문해 탐구하라는 식의 과

제를 삭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점은 과학적 근거가 없

고 이를 지지하는 과학적 연구결과

들은 불공정한 표본조사와 수치의 

교묘한 조작의 결과임이 이미 판명

됐다”며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

며 비정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것, 

동성애자의 질병감염 실태와 불행

한 삶도 함께 서술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

연·대표회장 안용운 목사)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출판사 등을 방

문,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한 공문

을 전달했다. 바성연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한

편 시민단체와 함께 동성애조장 금

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국 개신교의 기원을 스코틀랜

드 연합장로교회(UPC) 선교사들의 

한국어 성경 번역과 보급으로 개종

이 일어난 1879-1882년으로 앞당

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

까지는 1885년 4월 아펜젤러와 언

더우드 선교사의 입국으로 한국 개

신교가 시작됐다는 것이 통설(通

說)이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원로사

학자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화해통일위원회 주최 특별

강좌에서 “1885년 이전에 성경 전

파로 이미 개종의 역사가 이뤄지고 

있었으니 한국 개신교가 복음 선교

사 입국 이후 성립됐다는 통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UPC 소속 존 

로스와 존 매킨타이어 선교사는 만

주에서 한국어 성경 번역사업을 벌

이고 한국인들을 전도했다. 1879년 

한국인 4명이 매킨타이어 선교사

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1882년에는 

로스 선교사가 ‘예수셩교누가복음

젼셔’(누가복음)와 ‘예수셩교요안

내복음젼셔’(요한복음)를 각각 

3000부씩 간행했다. 인쇄된 성경은 

일본의 스코틀랜드성서공회와 김

청송·서상륜·백홍준 등에 의해 한

반도와 서간도 한인촌에 보급됐다.

성경이 반포된 지역에선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다. 서간도 한인촌에

서 1884년 75명이 세례를 받았고 

85년엔 세례 청원자가 600여명에 

달했다. 로스 선교사의 성경 번역 

일을 돕던 서상륜은 1883년부터 2

년간 서울에서 성경을 반포한 뒤 

중국 선양으로 돌아와 “서울에 70

여명의 세례 청원자가 있으며 서울

의 서쪽 도시에 만든 설교당에 18

명의 신자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교수는 “복음 선교사가 들어

오기 이전에 성경 보급만으로 개종

이 이뤄지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형

성되는 주체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고 강조했다. 이어 “사경회(査經會·

성경공부모임) 운동으로 교회가 성

장하는 등 성경의 활발한 보급이 

한국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며 “한국 기독교는 ‘성

경기독교(Bible Christianity)’적 특

성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고 정통교회 성도들

의 신앙관을 갈아엎는다는 데 있

다. 신천지는 성도들을 미혹해 정

통교회의 예배·기도·봉사생활을 

중단시키고 가족관계도 피폐하게 

만든다.

복음방 2단계에 해당하는 6-10

과는 성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구원론, 신론, 교회론, 삼위일체론, 

종말론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만

드는 세뇌과정이다. 이때 신천지

가 써먹는 논리는 ‘이원론적 세계

관’과 ‘비유풀이’다.

6과는 ‘하나님과 마귀의 존재’이

다. 신천지는 모든 세계를 ‘영계’와 

‘육계’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하

나님의 ‘선의 세계’와 사단 마귀의 

‘악의 세계’로 구분한다. 목자도 성

령이 함께하는 참 목자, 악령이 함

께하는 거짓 목자로 나눈다. 이때 

신천지는 “선과 악의 두 세계는 말

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며 거짓 

성경공부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이런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점점 

목회자의 설교를 비판하기 시작하

고 ‘비유풀이를 모르는 우리 목사

님은 거짓목자’라는 이분법적 착

각에 빠진다.

7과는 ‘천국비밀’이다. 신천지

는 ‘군대에서 적군으로부터 비밀

을 지키기 위해 암호를 쓰듯 성경

에서도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지

키고자 하는 비밀이 있다’고 주장

한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감추기 위

해 암호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비유’라는 조잡한 논리를 편다. 이

어 신천지는 구약시대, 구약성취

시대, 신약성취시대 등 삼시대론

을 다시 들먹이며 “신약성취시대

를 살고 있는 지금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천

국에 갈 수 없다”고 은근히 위협

한다.

8과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

주’로 이때부터 비뚤어진 신앙관

을 본격적으로 드러낸다. 신천지

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을 믿으라는 말은 2000년간 들어

온 묵은 포도주”라며 정통교회의 

신앙관을 철저히 배격한다. 그리

고 누가복음 5장 37절을 제시하며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해선 비진리

를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를 버

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9과 ‘낮과 밤, 빛과 어두움’에선 

“예언에 대해 무지한 상태가 어두

움이며 빛으로 나와야 천국과 구

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신천지는 미혹한 성도들에게 지

속적으로 비유풀이를 가르쳐 ‘봉

함된 말씀만 배우다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줘 교

회를 떠나게 만든다.

10과에선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오늘날 신앙세계가 

다르다고 이단시하고 핍박·정죄

하는 모습이 만연해 있다”면서 ‘

핍박자=정통교회, 피해자=신천

지’라는 피해의식을 미리 심어놓

는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 구리상담소장은 “이원론적 

세계관은 모든 사이비 집단이 채

택하는 이론으로 신천지도 영과 

육, 물질과 정신, 하늘과 땅, 천사

와 악마 등 세상의 모든 것이 대립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런 잘못된 세계관은 성도들이 지

닌 구원관을 완전히 갈아엎고 목

회자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는 

데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한기총,‘신학대 교수 성명’반박 성명 

“동성애 옹호·조장 도덕교과서 수정하라”
“한국개신교 기원, 1879-1882년” 

신천지 복음방 교육을 해부한다
(2) 성도들의 구원관 갈아엎기

원로사학자 이만열 교수 UPC선교사들 활동 무렵 주장 

“여론몰이식 모습 개탄…법적 대응할 것”

미래목회포럼 성명, 출판사, 교육기관 비판

미 대법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교계 우려 성명

“동성결혼자 권리 확대 씻지 못할 오판”

복음방 2단계 교육선 정통교회 신앙관 통째 부정

일본복음주의동맹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의 선교협력을 정식으로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한 기독교 언론은 최근에 

벌어진 한기총의 이단해제와 이단 

관련 움직임에 대해 일본복음주의동

맹이 선교 협력을 파기하기로 결정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복음주의동맹은 일본 내 약 2

천개 교회 1만2천 성도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일본 교회 연합 단체로, 한

기총과 일본복음동맹은 지난 2009

년 선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양 기관의 선교협력 

파기는 한기총이 이단을 해제하고 

옹호하거나 용인하는 등의 일탈행위

를 한 데 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본복음주의동맹, 한기총과 선교협력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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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C(이슬람회의기구), 유럽내 
이슬람혐오증에 대항하고자 브
뤼셀에 사무소 오픈

지난 6월 26일 조슈아 링겔 박사(미국 

이슬람전문가, i² Ministries 창립자 및 대

표)가 보낸 OIC의 브뤼셀 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

들에 계속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정부 하에

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 이슬람으로부터 

영원히 침묵을 당하고마는 상황에 처해지

고 말 것입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은 우리의 영역 안으로 버젓이 들어와 우

리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무슬림들의 이

러한 움직임에 적극 대항해야 합니다.”

OIC(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

ference, 이슬람회의기구)는 유럽 내에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 통과시키고자 EU(유럽연합)

의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에 OIC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슬람포비아(이슬람혐오증)

와 같은 용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을 제정하기 위해 EU의 비 선출 관료들을 

대상으로 설득, 외교 작업 중에 있다.

OIC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포함한 

57개 이슬람 국가로 구성된 최대 회교기

구로 회교국가들의 연대강화, 각 분야에

서의 교류촉진, 민족독립을 지향하는 회

교도들에 대한 투쟁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본부

와 전 세계 이슬람국가로부터 모금된 기

금으로 운영되는 OIC는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을 금

지하는 내용으로 법을 제정해 유럽과 미

국 내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압력을 가해왔다. 브뤼셀에 마련된 OIC사

무소의 설립은 EU 27개국 멤버 안에서 이

슬람혐오증의 모든 형태를 불법화하는데 

필요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

로 보인다.

지난 6월 25일 OIC의 사무총장 Ek-

meleddin Ihsanoglu은 브뤼셀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지며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

리엔 외교관과 유럽연합 관계자들 그리고 

유럽과 이슬람국가로부터 온 고위관료들

이 참석했다.

첨탑이 아닌 벽면에 달린 십자가

지난 주간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인 니

멋 오말(Nimet Aumal)에서 교회 헌당예

배를 드린다고 해서 방문했다. 해당 교회

는 한국 교회 성도의 귀한 후원금으로 건

축하게 됐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하게 여

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의 십자가

가 지붕이나 첨탑이 아닌 하단 벽면에 자

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 마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건

립되는 것을 절에서 극심히 반대했다고 

한다. 심지어 교회의 전도사가 이전에 중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절 관계자

들이 교회 건립을 못마땅해 했다. 

결국 교회 측은 마을에 우물 3개를 파

주는 조건으로 교회 건축을 허락(?)받았

다. 그렇게 공사가 시작됐지만 3만 달러이

던 예산이 5만 달러로 불어났다. 바로 건

축업자의 횡포 때문이었다. 손바닥만 한 

시골마을에 교회 하나를 짓는데 5만 달러

라니....

이제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어려움

이 많은 땅이 바로 캄보디아가 됐다. 때론 

받을 준비나, 받아서 누릴만한 준비가 되

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주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

는 생각이 든다.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타흐리르 광장에 모인 반정부 시위대

지난 29일 이집트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촬영한 반정부 시위대의 모습(

아래 사진).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인 30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예고된 가

운데 반대파 지도자들은 벌써 2,200만 명

이 무르시의 퇴진 운동에 서명했다고 밝

혔다.

▲이집트 현지에서 사역 중인 이바나바 

선교사의 기도 요청.

1. 시위를 하는 반정부 세력들이 이성을 

잃지 않고 평화적으로 시위할 수 있도록

2. 이슬람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들이 하나로 잘 결집할 수 있도록

3. 무슬림 형제단과 이슬람주의자들이 

폭력행사를 자제하고, 유혈사태가 최소화

되며, 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4. 집권 무르시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지 국가를 획기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

게 하소서.

5. 국가가 혼란할수록 기독교인들에 대

한 핍박이 심해지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최소화 되

도록

6. 국가의 대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게 하시며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역사들이 계속되게 

하소서.

수니파와 경찰, 동부 자바주 거주
하는 시아파 난민에게 이주명령

150명의 시아파 난민 시위대들이 자전

거를 타고 자카르타로 향했다(아래사진). 

수니파 무슬림들로부터 잇따른 공격을 

받고 지난해부터 체육관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약 160가구 이상의 시아 무슬

림들이 경찰에 의해 떠날 것을 명령 받았

다. 지난 해 8월 약 500명의 강경 수니파 

폭도들이 흉기로 무장한 채, 시아파 거주

지역인 동부 자바주 마두라 섬의 Karang 

Gayam 마을과 Bluuran을 공격, 수십 채

의 가옥을 불태웠다. 이후 그 지역에 살

던 시아 무슬림들은 집을 떠나 체육관에

서 생활해왔다.

6월 20일 체육관이 폐쇄되면서 이슬람 

야외 기도처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KontraS의 동부 자바 위원장인 Andy Ir-

fan Juanidi는 난민들이 이동하는 조건으

로 지방 당국에 기도처 사용을 요청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기도하

기 위해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는 시아 무

슬림들을 향해 경찰들은 “당신들은 이교

도”라는 모욕을 일삼고 있다.

수니파 강경주의자들은 시아 무슬림들

이 수니 무슬림으로 개종할 경우 그들의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권운동단체 국제앰네스티(AI)

는 ‘믿을만한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지방 

정부가 시아 무슬림들을 개종시키고자 물

리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

운데 동자바 주지사인 Soekarwo는 인터

뷰를 통해 금번 이전이 시아 난민들의 요

구에 의한 것이었지 강제 전출은 아니었

다고 주장했다.

2억4천만 인구의 85% 이상이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

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수니파에 의한 시

아파와 아흐마디야파 공격, 기독교 등 소

수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 10명의 이슬람 과격분자들 처형

2005년 Gazipur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로 부상당한 JMB 소속원이 치료를 받고 

있다(아래사진).

방글라데시 법원의 Mohammad Mot-

ahar Hossain 판사는 2005년 자살공격으

로 8명의 사망자를 낸 불법 이슬람 무장

단체인 JMB의 과격분자 10명에게 교수형

을 언도했다.

Gazipur 지역 법원에서 일어난 2005년 

11월 공격은 방글라데시의 첫 번째 자살

폭탄테러다. 이 테러로 폭파범 뿐 아니라  

네 명의 변호사와 세 명의 의뢰인이 사망

했다. 2005년 8월17에는 방글라데시의 64

개주 가운데 63개주에서 300건 이상의 폭

발이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온건한 이슬

람 국가들이 반군세력과의 갈등으로 결

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우려를 확산시키

기 위한 것이다. JMB는 방글라데시의 북

부지역에서 인민재판을 열어 샤리아 법에 

위반한 혐의를 가지는 사람들을 공개 처

형하기도 했다. 정부는 애초부터 방글라

데시 안에 이슬람 무장 세력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언론 또한 JMB와 

또 다른 무장 세력인Harkat-ul-Jihad를 

금지할 것을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이후 

최고 지도자들이 체포됐다.

다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상임이사인 

Nasiruddin Allan는 금번 판결이 최근 방

글라데시에서 활동하는 정치적 동기를 가

진 이슬람주의자들과 그들의 폭력에 대

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표현했다. 또한 주(州) 검사인 

Rafiqul Islam은 “JMB가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정부를 압박해 사회법을 

샤리아로 바꾸고자 사법부를 타깃으로 하

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과 루터교의 화해

지난 6월 17일 교황청과 루터교 세계연

맹(LWF)은 제네바에서 “갈등에서 일치

로”(From Conflict to Communion)라는 

공동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 두 교회는 교회일치와 세

계화의 시대에 종교개혁 기념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죄의 회개와 

더불어 지난 50년간 두 교회가 이뤄온 대

화의 진전을 강조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종교개혁의 역사와 분열이 진행된 과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새 

교회를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교회 

안에서 개혁을 바라던 흐름의 일부”였음

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개혁은 당시 가톨릭 신부이던 마르

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조를 발

표함으로써 시작되었기에 이 날을 가톨릭

과 개신교가 서로 갈라진 종교개혁일로 

기념해왔다.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단기선교 후원

북부 뉴저지 그리스도의교회(담임 

최윤섭 목사)가 

7월 29일부터 8

월 3일까지 과테

말라 깨찰때낭고 

단기선교를 앞두

고 후원의 손길

을 기다리고 있

다. 개척 1년3개

월 된 동 교회는 

개척 후 매월 3천 

달러를 구제 및 

선교비로 사용해

오고 있다. 선교지는 과테말라와 한국, 

짐바브웨.

최윤섭 목사는 “깨찰때낭고(쉴라)는 

교회개척 전 한달 동안 다녀온 곳으로 

그곳 아이들의 눈망울이 아직 눈에 선

합니다. 과테말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

시지만 선교관 주변에는 도시속 빈민

가같이 모든 조

건들이 매우 열

악한 가운데 있

습니다. 선교관

에서 100여명의 

어린이 사역을 

홀로 담당하시

는 강순진 선교

사님을 도와 선

교관 아이들을 

위한 사역과 선

교관에서 집중 

선교하고 있는 45분 떨어진 치구아 마

을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밝

혔다.

▲연락처: yschoi037@daum.net

선/교/단/신

마틴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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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글로벌 선교

소아시아에서 1세대 선교사로 26년간 사역했고 현재 GMS 선교훈
련원장으로 미래의 한국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는 조용성 선교사의 
글로벌 선교의 이론과 현장과 전략을 담은 책이다. 
오늘날 선교의 이슈, 동향, 전략을 이슬람, 서구 기독교와 관계하여 
예리하게 파악하고 균형있게 선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용성 지음 / 536면 / 20,000원 / 신국판 양장

사자성어로 된 복음행전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구절을 사자성어(四字成語)화하여 해석을 달고, 
관련 성구를 기록하여 성경 구절을 한자로 친숙하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한 책이다. 성경순 편집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
전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한자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김인식 편저 / 312면 / 13,000원

사도행전 주해

프론티어스(Frontiers) 창설자이자 총대표인 그렉 리빙스턴의 사도행전 주
해서. 타종교 지역,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 개척하는 사역자를 위해 
성령의 능력과 적용, 자비량 사역, 신학의 기초, 박해 등에 대해 사도행전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서 선교 사역자들에게 제자훈련 교재로서 소그룹으로 
토의하기에도 훌륭한 책이다. 

그렉 리빙스턴 지음 / 김동현, 김수용, 이현주, 전병희 공역 / 536면 / 20,000원  

힐링 큐티

힐링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힐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힐링 멘토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책은 매일 한 테마씩 40일 동안 큐티를 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구성되었으며, 스스로 힐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
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하며, 구역공과나 팀모임 교
재로도 좋지만 혼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다. 

박공서 지음 / 342면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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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동부 아프리카 케냐의 6월의 

선교소식입니

다.

부족한 저희들

의 사역을 위해 기도와 사

랑의 후원을 보내 주시는 교회와 선교

회원 여러분들께 문안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종합적으로 드렸

던 선교소식을 이번부터는 사역별 상황

별로 소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의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기도를 부

탁드립니다.

 

문요야야 부족을 위한 식량구호 사역

과 단기 선

교사의 입국

 

지난 4월 26일 그동안 

도로 사정으로 인해 미루어왔던 문요

야야부족 물랸죠 마을의 주민들을 위

한 식량구호사역을 은혜중 마치었습니

다. 약 400가구에 비상식량 키트(옥수

수, 밀가루, 소금, 설탕, 티, 기름)을 전

달하였습니다. 이번에 구호식품을 받은 

저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

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 5월 7일 그동안 단기선교

사로 헌신하고 준비하였던 양경선, 이

지선 부부가 케냐에 입국하여 가리사 

물랸죠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

다. 이지선 선교사는 학교에서 보조 교

사로, 양경선 선교사는 체육 교사로 활

동하며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한국

의 김천대학 단기 선교팀 28명이 케냐

에 들어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과 

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중 선교사 드림

이메일: missionkenya@gmail.com

<가로 푸는 열쇠>
1.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생활을 기록한 책.

4. 이러이러함(수7:20).

이번호부터 성경단어를 중심으로 ‘십자말’(Cross 

Word)을 게재한다. 십자말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

하며 특히 노인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에

게는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성경에 나

오는 단어를 주로 사용함으로 독자들이 성경과 가

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십자말 작성은 본지고문 

김기호 장로(사진)가 맡았다. [편집자주] 

십자말 ● Cross Word (1)
6. 상속받는 사람의 법률상의 호칭(창15:2).

8. 성벽 또는 성문을 부수기 위해 사용된 기둥같은 큰 나무(겔4:2).

10. 구약시대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겸한 사람들의 기록. 구약 7번째 책.

12. 줄여 작게 함(미6:10).

14. 허리가 아픈 병(사21:3).

15. 아브라함의 여종, 이스마엘의 생모(창16:15).

16.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암4:5).

17. 시신을 나르는 제구(삼하3:31).

18. 암몬족속에 속한 랍바사람 나하스의 아들(삼하17:27).

19. 생기어 나는 물건(민35:3).

21.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 다른 데 쓸 수 없다(막7:11).

24. 파수꾼이 아침을 ○○○보다 내 영혼이…(시130:6).

26.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아들(창46:12).

28.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긴 기념으로 사무엘이 세운 비석(삼상7:12).

29. 헤롯의 아들. 학정이 심해 파직됨(마2:22).

<세로 푸는 열쇠>
2. 매우 슬퍼하는 소리(욥30:31).

3. 날씨나 대기 가운데서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의 현상(눅12:56).

4. 남자 말고……(창1:27).

5. 요담왕의 모친(대하27:1).

7. 재물을 대고 죄를 면하는 일(출29:36).

8.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행18:13).

9. 움츠리고 물러섬(시44:18).

10. 부부 아닌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함(겔16:32).

11. 기브온과 동맹한 도시 중의 하나요 유다지파에게 준 땅(삿18:12).

13. 여름철에 갑자기 퍼붓는 큰 비(시72:6).

14. 제물을 흔들어 제사 지내는 제물(출29:27).

18. 음식을 놓고 먹는 상(마14:8).

20. 밴 아이를 낳는 시기(삼상4:19).

22. 야곱의 장자며 레아의 소생(창29:32).

23. 칠일(삼상11:3).

25.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이곳에 이르러 악담으로 원망하니 여호와

께서 불로써 멸하신 후 이 이름을 주었다(민11:3).

26. 르우벤의 영지로서 레위 자손에게 양여한 성읍(대상7:37).

27. 히브리 곡식 되는 단위(왕하7:16).

안녕하십니까? 조그만 “예배당 건

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에 감사드

리며~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건강하시

고 평안하시지요? 기도와 사랑, 물질로 

선교 후원해주셔서 큰 힘이 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

운 종” 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

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

구냐”(마24:45).  

드디어! 오늘

(2013/6/24)부

터 선교센터 대지 위에 조그만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은, 기존

의 창고 헐기, 건축 쓰레기 처리, 건축 

감독과 상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Amazing Grace! 또 어떻게 인도하실 

지... 주여! 숙연해지고, 겸허해집니다. 

부지는 16mx 6m=96m2입니다. 채플

로 쓰던 기존 건물(31.66 m2)을 끼고,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1층

(95.06m2), 테라스(21.60m2), 2층(90.45 

m2) 합 246.90m2입니다.

“네게서 날 자

들이 오래 황

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

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

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

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

는 자라 하리라”(사58:12).  

기도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월요일 동부역 급식

사역을 다녀와서, 김흥근&서명희 선교

사 드림.

홈페이지:http://hungary.cafe24.

com 

캘리포니아 사막 서쪽 끝                    
베이커타운 100 마일 안쪽,       
죽음의 계곡 바위산                          
사면 받지 못한 장기수인가?                    

헤진 적갈색 수의입고 
열기 후끈한 분지에 갇혀  
수형의 무게를 참아내고 있다 

화상 입은 얼굴 
저마다 같은 모습 하나 없고 
머리 털 조차 다 타버린 민둥산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었던 
참지 못한 혈기에 
바위,  옴팡 속패이고

체념의 세월 
제 살점 물어뜯은 
이빨 자국 상처만 남았다 

뜨거운 몸 
호수에 담그고 싶어 
달빛에 호소하였다는 
질곡의 사연

못들은 체 도망치는 
이방 나그네 뒤통수에 
불 바람 바짝 따라 붙는다

데스밸리의 바위산 

예강 지인식(목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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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구

하는 본문은(1-2,8) 무엇이 바른 분별인가를 우

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악인의 판단은 자기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에 모두 악하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

님과 그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해야합니

다.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의 모임에는 

더욱 더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

을 인정함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광명 안에서만 

나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작은 일

에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 같

은 소자들을 다룰 때 억울하지 않도록 바로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에 대

한 충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최종판단

을 주께 위탁해야합니다. 악인의 무지무각하고 

애매모호한 태도에 반해 성도는 하나님이 일어

나 판단해달라고 겸손히 위탁해야합니다. 최선

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판단(시81:1-8)찬485장월

본문에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가 명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하십니다. 8- 10절에 보면 역

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사랑을 회상함으로서 이

스라엘의 제일의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탐욕과 향락의 우상에 미쳐있

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신앙이 항상 강조돼야합니다. 둘째, 네 

입을 넓게 열라하셨습니다. 8-12절에 보면 가나

안에 들어간 다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보다 하

나님을 더 사모해야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복

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합

하라는 것이고 감사하라는 것이고(1-4) 믿음으

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넘

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

종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청종하는 백성에게 

밀의 아름다운 것과 반석의 꿀로 먹이신다 하셨

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능력의 주를 찬양하라(시81:9-16)찬93장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야 합니다(18). 어떤 때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습

니까? 첫째, 원수의 극심한 공격이 있을 때 드러

낼 수 있습니다. 원수의 훤화와 간계, 그리고 주

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연합(2-5)이 꾀해질 때 

하나님은 자신이 주권자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만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전화위

복으로 하나님의 지존자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신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

러낼 수 있습니 다. 성도는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

의 구원역사 즉, 미디안과 시스라(9), 오렙과 스

엡(삿7:25), 세바와 살문나의 멸망(삿8:5-21) 같

은 승리를 구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탄식을 들

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의해 모든 일이 판

단되기를 구했습니다(13-15). 아무리 매일의 영

적전쟁에 원수의 공격이 강할지라도 지존자 안

에서 즐거워하고 그의 주인되심이 드러나도록 

겸손히 간구합시다.     

지존자 하나님(시83:1-17)찬10장수

성전을 찾은 순례행렬의 대표자가 부른 노래

로 보는 본문에서 우리는 복 있는 자는 성전과 

관련됐음을 발견합니다. 첫째,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 있습니다(1-4). 주의 집, 주의 궁정, 주

의 제단으로 명시된 성전은 생존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믿는 자

의 왕되신 그 분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거기

서 열심히(3)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둘

째,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이 복이 있습니다

(5-8).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과 통하는 교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고달픈 삶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샘물같은 은혜를 받

으며 큰 능력을 받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가는 

중에라도 복을 체험합니다. 셋째,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9-12). 해와 방패로 비유된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주 안에 

거하는 복 받은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복된 자(시84:1-12)찬28장목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며 부흥을 구하는 시

인에게서 우리는 부흥의 필수조건들을 발견합

니다. 첫째, 기도가 있었습니다. 6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기

도는 주의 은혜와 복과 승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

님의 교회의 부흥을 언제나 사모해야 합니다. 둘

째, 죄인의 회심에 목표를 두어야합니다. 한 죄

인의 회개는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부흥주의

자라고 평가받는 찰스 피니가 죄인의 적극적 회

심에 초점을 맞춘 일은 수동적 태도로 치우친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셋째, 서로 죄를 

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보여야합니다. 10절에 보

인대로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 그리고 진리와 

의를 따른 죄 고백과 헌신의 모습이 일어나야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골

짜기에 보인 여호와 군대처럼 부흥을 맛보는 신

자로 살아갑시다. 

부흥의 조건(시84:4-7)찬208장금

과거의 구원을 기억함은 현재의 구원을 바라

보는 영적욕구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신 구원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누구

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구

원하십니다(9).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과거에 야곱의 포로를 돌

이키신 하나님은 현재에 주의 인자로 구원을 받

게 하시며 장래에도 구원의 큰 영광이 땅에 있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

다. 십자가는 그 분의 사랑의 최고 표현입니다(

롬5:8). 셋째, 어떤 구원을 이루십니까? 풍성한 

구원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충만하고 의와 화평

이 입맞추는 풍성한 구원(요10:10)을 맛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농축돼있는 풍성한 구원의 영광

을 내 것으로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구원의 영광을 보라(시85:1-13)찬492장토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하나님은 사모들에게 비전을 주신 후에는 그 비전을 이루

시기 위해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광야학교의 커리큘

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굴복

과목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갖고 있는 경험에서 나

온 지식, 내게 익숙해있는 습관, 나의 몸에 배어있는 언어, 사

고방식과 고정관념내지는 성격과 기질 등 모든 것을 총동원

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

하던 것을 내려놓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았다 해도 그가 이루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토록 잘 준비되어져있는 남편을 이 땅위에서는 그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손해를 많이 보실 것이라는 생각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생각

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

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외우

기는 쉽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절실히 느끼

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는 굴복의 십자가였

기 때문입니다. 

굴복!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

은 것을 죽여 버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도 모두 없애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

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광야학교의 훈련이 절실히 필요

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

게 만드신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보통 엄청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굴복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모태

신앙의 가정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눈만 뜨면 성

경, 기도, 찬송으로 몸에 익숙했던 생활 갖고는 굴복의 십자

가는 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보고 배울 수는 있습니

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 된다고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내게 닥쳐왔을 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2시간씩 해왔기 때문

에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

지의 명령이라면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던 착한 딸이었습

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청소나 궂은일은 모두 저의 몫

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한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

을 묵묵히 충실히 하는 자였기에 스스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실 거야’라는 생각에 항상 잠겨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잘할 줄 알고 있었습

니다. 그러나 남편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한꺼번에 떠나 

버린 현실 앞에 섰을 때의 당혹함은, 그리고 그 처절하고 불

안에 떨고 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은 얼마나 

엉터리였나를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

이에 생긴 의. 이것 갖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로 착각

하고 있던 나의 생각들을 모두 부숴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굴복하며 순종하는 것쯤이야 잘할 줄 알고 

있던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전적인 순종과 굴복을 할 수 있었던 것

은 오직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

지와의 관계가 완전한 하나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면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온전

히 아버지와 하나됨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엄청난 명령앞에서도 자신을 굴복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

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슨 사역을 하는 것

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원이요 우

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믿

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사 온전한 믿음

을 갖게 하시려고 이런 혹독한 광야학교로 몰아넣으시는 하

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광야생활은 하루만 하고 끝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

활을 하는 동안 400년간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찌들었던 노

예생활 습관을 모두 벗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기 백

성으로 만드시려고 호된 광야생활을 그렇게 긴 시간을 걸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모들의 광야학교에서는 또 다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특이하기 때문입

니다. 목회자의 아내이면서도 성도들의 어머니역할입니다.

설교하는 남편의 내용이 사모들의 생활 속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성도들 때문에 사모의 비전은 때로 묵사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모들도 목회를 시작하는 남편과 함께 부

푼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애궂은 성도들 때문에 그 꿈

은 물거품이 되기도 하며 따라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시집올 때 이런 비전을 갖고 왔는

데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네요” 하며 허탈감에 빠지는 사모

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사모들의 비

전을 모두 부숴뜨릴 때도 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로부터 분

명히 받았다고 생각된 사모사역의 꿈은 미국에 도착하자 남

편의 죽음으로 모두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남

편의 그늘아래에서 나의 모든 꿈을 이루실 것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진 이후로는 꿈을 접고 또 접었던 것입니

다. 남편 없는 외로움도 견디기 힘든데다가 분명히 주님께로

부터 받은 것이라고 확신했던 꿈마저 포기하는 것은 저의 모

든 생애가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비전 안에 섞여있던 불순물들인 나

의 야망과 영웅심 내지는 허영 따위들을 모두 씻어내리는 작

업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은 모두 깨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해두신 여호와 

이레의 것들로 새로 시작하신 하나님을 몸소 알게 되고 나니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단어는 필요 없게 되

었습니다.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보니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비전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영국 땅을 뒤에 두고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의 절망감, 30

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 하나님은 다시 영국 땅을 딛게 하

시고 그곳에서 사모교실을 열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

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망에 강

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

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

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43:18-21).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4 사모의 비전 가꾸기(3)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광야학교에 입학...경험적 지식, 습관, 언어, 사고방식,

고정관념, 성격, 기질 등 모두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2013년 7월 6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특   집

 D-5. 욥바

가나 혼인잔치집은 시간상 들리

질 못하고 욥바로 곧장 행했는데 

욥바의 뜻이 ‘아름답다’인만큼 실

제로도 아름다웠다. 욥바 항구 도

시는 히브리어로 야포(Jafo), 아랍

어로는 야파(Jaffa)이며 통칭 Jaffa

로 쓴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약 

55Km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래전 

이집트의 투트모스3세부터 유명해

진 원 항구를 Old-Jaffa로, 근대에 

들어서면서 1950년부터는 합병된 

이름으로 새롭게 조명된 텔아비

브-욥바(Tel Aviv-Jaffa)라고 부

른다. 텔은 언급한대로 역사적인 

인공 언덕이요 아비브는 봄을 말

하니 이른바 ‘봄의 언덕’이다. 

1909년 구 욥바의 유대인 60가

족이 황량한 모래언덕을 사서 개

간해 지금은 세계 경제, 상업, 교

육, 예술, 문화의 중심지가 되게 하

였으니 욥바는 텔아비브 건설의 

언덕이 돼준 셈이다.  

텔아비브에서 남쪽으로 해안 길

을 따라 텔아비브 남쪽 끝자락인 

욥바로 달리면 왼쪽으로는 신도시

와 같은 고층 건물들이 흰 숲을 이

루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하얀색에 가까운 천연 혹은 

인조 라임스톤이래야 아파트나 콘

도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한다. 이

스라엘을 연상케 하는 오프화이트, 

통곡의 벽 색깔이다. 

가끔 초현대식 건물이 유리창이

나 스테인레스 스타일을 돌보다 

많이 넣어, 바우하우스식이나 국제

적 양식과 감각을 넣어 디자인한 

세계의 마천루들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세련된 고층건물도 많았

지만 대개는 라임스톤으로만 된 

건물들이었다. 

1998년도에 비해 급성장하고 있

는 텔아비브-욥바. 후세들과 세계

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도시 

전체를 같은 색으로 점차 통일시

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지를 읽

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중 일부는 

‘화이트 시티’(White City)라는 명

칭으로 2003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으로 등재되었기에 1930년부터 

1950년까지 지어진 양식을 변경하

지 못하고 계승해야 하기 때문이

다. 

오른 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지는 

지중해가 저녁 빛을 받아 반사하

느라 하얗게 반짝이고 있어 은빛

바다 그 자체였다. 곧 저녁 해로 물

들면 장관을 이룬다고 하니 관광

객들이나 연인들이 모여드는 시간

이 될 성 싶다. 매일 각종 문화 이

벤트가 끊이지 않는 곳, 우리들은 

각국 대사관들의 큰 깃발이 드리

운 거리를 질러가면서 나라 이름

을 알아맞추느라 고개를 빼고 스

위스, 터키, 영국, 인도, 프랑스, 미

국…이라고 외쳤다.  

드디어 욥바에 도착한 우리는 

곧장 돌로 된 포도를 따라가다가 “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하며 죽은 

다비다(도르가)를 살린(행9:40) 생

명의 기적이나, 고넬료라는 이탈리

아의 백부장에게 초대돼 이방인 

선교의 기수가 

된(행10장) 베

드로를 기념하

기 위해 지은 

베드로교회를 

보았다. 그리고 

그 교회 정문 

앞 언덕 위에 

있는 아브라함 

공원으로 발길

을 옮겼다.

욥바의 가장 

높은 부분에 공

원이 있어서 가

족들과 연인들

이 지중해를 바

라보며 낭만을 

만끽하고 있는 

뒷모습을 위에

서 쉽게 내려다 

볼 수 있었는데 

필자는 1998년 순례 때 보고 반한 

이스라엘 슈거 로커스트 나무의 

잎을 따 얼른 책갈피에 넣었다. 

공원 가장 높은 곳에는 ㄷ자를 

위로 엎어 높은 것같이 가운데는 

비어있는 화강암조각상이 있었는

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잘 

때 천사의 오르내리는 사닥다리,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며 정복

하는 것을 넣어 새긴 것이다. 

욥바 한쪽은 개종한 유대인 크

리스천들의 거주 지역으로 주일이

라 문을 닫은 것이 보였다. 이날도 

빡빡한 일정으로 예루살렘 숙소 

라마다 호텔로 오는 동안 깜깜해

져서 산 위에 빼곡히 있는 집들 때

문에 산 위쪽으로만 불들이 환하

게 보였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

할 것이요”하셨던 말씀이 15절에

서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둔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생각났다. “주님, 산위의 

동네에 켜진 불처럼 모두가 알 수

밖에 없는 예수쟁이의 삶을 살겠

습니다….”  

  
E. 예루살렘 지역(가)   

주일 다음 날 아침 월요일은 이

스라엘의 리멤버런스데이다. 우리

의 현충일과 비슷하지만 나라를 

위해 일하다 혹은 싸우다 죽은 사

람을 추모하며 기리자는 뜻과 학

살당한 유대조상을 잊지 말자는 

뜻이 담겨있어 이날은 박물관과 6

백만 학살추모기념관인 야드 바쉠

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갑자기 

차들이 멈추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그 자리에 섰다. 별다른 사이렌

도 없었는데, 관례로 정해진 시간

에 추모를 하는 것이다. 우리 버스

도 그들이 움직일 때까지 서있었

다.

헷젤산이 국립묘지 역할을 하는

데 꼭대기부터 수상 묘, 국가유공

자 묘 순으로 묻는다고 한다. 예루

살렘 지역을 이틀에 나누어 (가)와 

(나)로 보는데 6백만학살 추모회

관인 야드 베쉠, 엔케렘의 마리아 

방문교회와 세례요한 탄생교회, 다

윗성, 기드론 골짜기, 히스기야 터

널, 실로암, 엔노겔, 힌놈의 골짜기

(게헨나), 예루살렘 성의 통곡의 

벽,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교회 등

을 보게 될 것이며 베드로의 예배

는 베드로의 예수님부인교회에서 

합동으로 드렸다.

 
E-1. 엔 케렘(En Kerem, Ein 

Karem)

예루살렘 지역의 하나인 이곳은 

구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8Km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4개

의 산기슭 가운데 위치하여 엔 케

렘의 빼어난 풍경을 감상하기에 

적합하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살았던 소렉 골짜기의 상류인 산 

위쪽의 숲속에는 화려한 황금 돔

을 가진 그리스정교회가 보여 영

화 속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마리아방문교회와 세례요한

의 탄생교회도 불과 몇 백미터 사

이로 있다.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나 

갤러리가 심심찮게 눈에 띄는 격

조 있는 언덕이다.  

이번엔 가지 못했지만 그 밑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기위

해 가다가 샘물을 마셨다는 마리

아 우물교회가 있다. 또한 이곳에

는 엔 케렘 농업학교와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하닷사

(Hardassah) 엔케렘이라는 히브리

대학의 의과대학이 있고 이 대학

병원 이름은 에스더다. 약대, 간호

대도 함께 있는데 여성유대인단체

인 하닷사어소시에이션에서 기금

을 모아 뉴욕에도 세웠다고 한다.    

 
E-2. 마리아 방문교회(Church 

of the Visitation)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수태고지

를 받고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

서 이미 자신보다 6개월 전에 아이

(세례요한)를 잉태한 친척인 엘리

사벳이 있는 이 엔케렘에 온 것이

다. 

우리는 날씨가 좋아 햇살이 쏟

아지는 아침 언덕을 올랐다. 고아

원이 있는 시온수녀원을 지나 중

턱에 올라와 마치 마리아가 되어 

이윽고 엘리사벳을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마리아방문교회 안으로 성

큼 들어섰다. 십자군 시대에도 이 

장소에 교회가 있어왔다.

성경(눅1:39-55)에서는 ‘유대 

한 동네’(시골)로 되어있

는 이곳, 마리아가 찬미한 

내용을 여러 나라 말로 타

일에 새겨 벽에 일정한 크

기로 나열해서 붙여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

로된 것도 있다. 

이곳 교회 높은 외벽에

는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천사의 가이드를 받아 먼 

길을 오고 있는 모자이크

화가 있고 마당에는 엘리

사벳과 마리아의 현대식

으로 표현된 마른 형태의 

브론즈 동상이 있고(그 뒷

벽에 마리아 찬미가가 나

열돼있다) 교회 안 정면 

위에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중세

풍의 옷을 입고 상봉하는 장면의 

그림도 있다.  누가 마리아고 엘리

사벳인지  궁금하다면 긴 망또를 

머리부터 쓰고 있는 오른쪽의 사

람이 마리아다. 우리나라 장옷처럼 

마리아도 먼 여행길을 할 때 외투

를 입었기 때문이다. 중세 아이콘

에도 약속처럼 마리아는 그

러한 복장이다. 엘리사벳의 

배가 더 많이 부른 것도 표

시가 될 수 있다.

지하에는 십자군 시대부

터 있는 유적들이 즐비했고 

열지은 진홍의 와일드 제라

늄 꽃이 오프 화이트 색의 

담 위에 늘어뜨려져 아름다

움을 더했다. 그 밑에서 순

례객들은 사진들을 찍어댔

다.

 
E-3. 세례요한 탄생교회

마리아방문교회에서 조금 떨어

진 곳에 사가랴의 집터에 세웠다

고 전해지는 세례요한의 탄생 동

굴이 있다는 교회가 있다. 4-5세

기 비잔틴시대부터 있던 교회 터

에 십자군 시대에 이슬람에 의해 

파괴돼 폐허가 됐지만 천주교회에

서 복원했다. 

현재 성당은 1714년 작은형제회

에서 지어서 1885년에 보수됐다고 

한다. 지하에는 동굴이 있고 동굴 

안에 제단이 있다. 그 옆 좁은 벽에

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세례요한

의 생애와 이 교회의 역사가 쓰여

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단 앞 아

치에 쓰여 있는 라틴어 비문은 선

명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

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

보사 속량하시며”(눅1:68).

E-mail: sookokart@gmail.com

<다음호에 계속>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9)
- 유 경 옥 전도사 (화가,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E. 예루살렘 지역

욥바조각돌고래

마리아방문교회


